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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im Do-kyung

DepartmentofChineseLanguageandLiterature

GraduateSchoolofChejuNational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Lim Dong-chun)

InthehistoryofChineseliteraturethegoodreputationontheliteraryworksof

CaoZhi,withtheirinnovativestylesandoutstanding accomplishments,hashanded

downtoposterity.ThefirstliterarycirclewasfoundedinJianan(建安)erawhen

writers became active in literary creation,in the vanishing trend ofremaining

anonymous,anditwasanew beginningoftheChineseliterature.Thatera,though

dottedwithunprecedenteddisordersandwarspoliticallyandsocially,wasconsidered

asignificantperiodthathadagraveimpactontheliterarydevelopmentoflater

yearsintheliterarytraitsinherited.

During hisshortspan oflife,CaoZhibequeathed 200worksin variousgenre

including80piecesofFu(賦)andplusprose,andhegreatlyinfluencedonthepoetic

developmentafterJiananera.

Amongthemostofhispoems,headoptedawidevarietyoffeminineimagery

depicting hisown feeling.Itisimportantto analyzehow CaoZhiutilized those

feminine images to representhis innerworld ofconsciousness.Those feminine

figureswerenaturalbeautieswithfullofelegantdignityandvividnessaswellas

humanity.

CaoZhidrew ananalogybetweenwomenandhimselftorepresentthegrieffrom

thelossofloveandtoshow painsoflifethroughfeminineimages.Thefeminine

imageryinthepoetryofCaoZhiweremainlytragicbutcombinedbothinnerand

outerbeautytogether.Theygenerallycametotheendintragedywithouthaving

opportunitiestounfoldtheirhopesandtal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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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序 論

1.硏究槪況과 硏究目的

中國文學史에 있어서 曹植의 文學作品은 새로운 모습과 뛰어난 성취로 후세의

주목을 받았다.建安時期에는 중국 최초의 문단이 형성되었는데,이전의 無名氏

중심에서 文人에 의한 창작이 활발해지면서 본격적인 中國文學史가 전개되는 시

기였다.이 시기는 政治的,社會的으로 歷史上 유례없는 혼란과 전쟁으로 점철된

시기였으나,文學 發展에 있어서 만큼은 前代의 文學氣風을 이어받아 後代 文學

發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

특히《詩經》,《楚辭》,漢代의 民間樂府를 기초로 현실적인 삶의 내용을 바탕

으로 하는 詩歌의 體制를 사실상 완성한 시기이기도 하다.이 시기는 즉 4언,

《楚辭》체로부터 5언·7언으로 발전해 가는 과도기로 5언은 이미 형식의 완성

을 이룬 시기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文學的인 發展을 이룩한 중심에는 曹植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建安時期는 현실의 생활이 詩歌의 주요 소재였으며,五言詩 위주였다.정치적인

혼란으로 민생이 피폐하였고,사상적으로는 혼돈 상태였으며,이로 말미암아 이

시기의 詩歌에는 어지러웠던 사회 현실과 백성들의 생활상이 잘 반영되어 있고,

文人들의 울분과 격정이 담겨져 있는 나름대로의 詩格을 형성하고 있다.

曹植은 짧은 생애동안 80여 수의 詩歌를 비롯하여 賦,散文 등 다양한 장르에서

200여 편의 작품을 남겼으며,建安時期 이후 詩歌 발전에 있어 文學史的으로 많

은 영향을 미친 文人이다.근래 中國에서는 曹植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으며,현재까지 論文이나 각종 刊行物등을 포함하여 1400여 편에 이른다.

이에 반해서,국내에서는 이 時期를 대표하는 文人인 建安七子에 비하여 曹植

詩歌에 대한 國內學位 論文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이아영의 〈曹植詩硏究〉1),

강유미의〈曹植 後期詩 硏究〉2),이익희의〈曹植賦 연구〉3),김봉자의 〈曹植의

1)이아영,<曹植詩硏究>,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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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涯와 作品硏究〉4),그리고 심삼용의〈曹植 樂府詩 硏究〉5)등이다.국내에서의

학위 논문은 주로 曹植의 詩歌와 樂府詩 그리고 曹植의 문학 등을 다룬 것이 대

부분이다.

여기에서 筆者는 曹植의 짧은 삶을 통해서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노래한 詩歌

들 중에서 女性을 소재삼아 자신의 심경을 묘사한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이는 曹植의 작품 중에서 각 女性들의 처지를 어떻게 形象化하여 다양하게

자신의 內面 心理世界를 표현하였는지 살펴보는 것도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建安時期는 中國文學史에 있어서 “自覺時代”이며,過渡期的 단계로 볼 수 있다.

이 時期의 文學은《詩經》이래로 우수한 전통을 계승 발전시켰으며,또한 後代

唐.宋 文學의 興盛을 가져오게 한 기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曹植 또한 마찬가지로 그는《詩經》의 우수한 傳統을 繼承,發展시켜 자신의 작

품 속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문체로 새로운 문학사의 지평을 열어 中國 文學史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曹植의 詩歌를 살펴보는 것은 중국문학사

에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으리라 본다.

당시의 저명한 작가로는 三曹인 曹操,曹丕,曹植과 七子,즉 陳琳,王粲,徐幹,

阮瑀,應瑒,劉楨,孔融 등이 있으며,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사람은 당연 曹

植이다.따라서 建安文學을 硏究하거나 “建安風骨”을 연구하고,나아가 魏晉南北

朝 文學의 발전과 특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曹植의 詩歌를 理解하는 것은 필수

적이라 하겠다.

2.硏究範圍와 硏究方法

建安時期는 經學이 쇠하면서 반사적으로 사상적인 해방을 맞은 시기라고 볼

2)강유미,<曹植 後期詩 硏究>,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2

3)이익희,<曹植賦 硏究>,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7

4)김봉자,<曹植의 生涯와 作品硏究>,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8

5)심삼용,<曹植 樂府詩 硏究>,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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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文人들은 대담하게 女性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다수 창작하기 시작하였다.曹植 또한 그 중의 한 사람이다.그의 작품

중에는 女性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상당수 볼 수 있다. 曹植의 작품 중에는 풍

부하고 생동감 있게 잘 묘사되어 있는 詩歌를 포함하여 다양한 장르에서 女性의

形象을 묘사한 작품들이 많다.硏究範圍는 詩歌에 나타난 女性의 形象에 주안점

을 두었다.또한 女性의 形象을 묘사한 대표적인 賦인 洛神賦도 연구 범위에 포

함시켰다.

曹植의 前·後期 詩歌의 女性 形象 特徵의 比较分析을 통해 전·후반기 작품의 색

깔 차이와 표현 방법 등이 그의 詩歌를 통해 情感의 변화요인과 더불어 작품 속

에서 어떤 形象으로 묘사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또한 女性 形象의 內容分析을

통해 美女의 形象,棄婦의 形象.思婦의 形象을 曹植의 生涯를 前·後 두 시기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筆者는 연구범위를 美女의 形象,棄婦의 形象,思婦의 形象으로 한정하여 女性

을 소재로 한 작품의 생성원인을 고찰해 보고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曹植 詩歌 중에서 女性 形象을 생성하는 데 중요한 影向을 준 前代文学

인《詩經》이나《楚辭》,古詩十九首 등이 曹植의 창작활동에 어떠한 影響을 미

쳤는지를 알아보고,曹植의 작품 속에 나타난 女性에 대한 相異한 이미지를 심층

분석하고 그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 4 -

Ⅱ.前代詩歌의 女性形象

建安時期 중국은 정치적으로 분열과 동요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대단히 불안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建安時期의 작가들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생활하는 대중들

의 모습을 여실히 묘사해 나갔기 때문에 그들의 작풍은 "강개하면서도 처량하다

(慷慨悲凉)"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6)

이 시기에는 사상적으로 혼돈의 상태였으며,先秦 이후 없어졌던 諸子의 학설이

다시 고개를 드는가 하면,道·法·陰陽·墨·兵·縱橫家 등의 사상이 나타남으로

써 새로운 사회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建安의 文人들은 참혹한 전쟁과 사

회 혼란의 사상적 체험과 민가를 바탕으로 한 현실을 五言詩로 노래하였다.그래

서 建安時期의 詩歌에는 어지러웠던 사회 현실과 백성들의 생활상이 잘 반영되

어 있고,文人들의 울분과 격정이 담겨져 있는 나름대로의 詩格을 형성하고 있

다.이에 文人들은 이러한 사회풍조에 편승하여 대담하게도 女性을 소재로 한 창

작 활동을 시도하였으며,曹植은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두드러진 활약을 한

文人이라고 할 수 있다.그의 작품은 상당한 부분이 女性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며 이러한 작품들은 섬세하고 풍부하게 女性의 形象을 묘사하고 있다.

《詩經》이나《楚辭》,兩漢의 樂府民歌,古詩十九首등 前代文學 중에서 女性을

묘사한 걸작들은 曹植의 창작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7)離騷가 가장 사람의

주목을 끄는 것은 그의 두 가지 形象인 美人과 香草이다.美人의 形象은 보통 비

유로 해석되는데 군왕을 비유하거나 자신을 비유한 것들이다.전자는 “惟草木之

零落兮 ，恐美人之迟暮”， 후자는 “衆女嫉餘之娥眉兮，谣诼谓餘以善淫”.이다.이

로써 屈原은 작품의 대부분에서 자신을 버림받는 여인에 비유하여 정서를 나타

내 표현하였으며,情感的으로 우는 듯 호소하는 듯 하는 애절함을 잘 드러내었

다.<離騷>중에 수많은 갖가지 향기로운 풀들은 향초가 되어 장식품을 만들어

미인의 의상을 더욱 더 풍부하게 만드는 동시에 香草의 이미지를 일종의 독립적

인 상징물로 여겼다.또한 예술적 표현수법에 있어서도 <離騷>의 낭만주의적 표

6)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p31-32

7)劉彦青,〈詩經中的 香草美人〉,欣州師範学院学報,第4期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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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漢樂府,古詩十九首의 현실주의적 정감표현의 기교를

발전시켜 나아가 神話나 說話를 빌어 虛構的 人物形象을 객관적인 사실묘사로

변화무쌍하고 생동감 있는 形象으로 자신의 정감을 토로하였다.

여기에서 여인의 形象과 장신구,자태는 漢樂府의 <陌上桑>,<羽林郎>에서 등

장하는 여인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다.“羅敷”는 뽕잎을 따는 한 아낙네일 뿐이

고,“胡姬”는 “垆女郎”으로 천성적인 미모와 우아한 자태는 있으되 고상한 기질

과 높은 기개는 엿볼 수 없다.8)<美女篇>에 등장한 미인은 시인의 화신이기에

시인의 고아한 인품과 굳은 의지가 담겨있다.

<雜詩 其四>에서 “南國佳人”의 形象을 黃節선생은 말하기를 “여기에서 南國은

江南을 가리키는 것으로 佳人을 吳王의 曹彪를 비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왜냐 하면 그는 文帝와 明帝에 의해 쉴 새 없이 封地가 바뀌고 하루가 멀다 하

고 자주 이동한 까닭에 정착하지 못하는 그를 비유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시인은 여인의 절세미모와 화려한 복장,고귀한 기질을 극찬하고 있으며,이것

은 자신의 뛰어난 재능과 나라에 대한 변치 않은 충심으로 비유하고 있다.아름

다운 여인이 혼기가 다 차도록 시집가지 못하는 불우한 形象을 마치 曹植 자신

의 처지를 빗대어 나타냄으로써 그의 능력과 재주를 알아주는 이가 없어 부질없

이 허송세월을 보내는 슬픔과 애절함으로 묘사하고 있다.

1.《詩經》

曹植의 詩歌는《詩經》의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그 중에서《詩經》의 많은 구

절을 본보기로 삼거나 직접적으로 원문을 그대로 인용,혹은 비유를 통하여 詩歌

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자주 원용하였다.이러한 것은 《詩經》이 曹植의 詩歌

창작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설명한 것으로서,이는 魏晋 시기 經學과 문

학의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우선《詩經》賦,比,興의 手法은 曹植의 女性을 소재로 한 詩歌에도 깊은 影響

8)張蕾,〈曹植婦女題材詩作鑑賞異說〉,河北師範大学学報,第2期,1992,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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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쳤다.9)賦,比,興의 운용은 《詩經》의 가장 중요한 예술적 특징이다.이것

은 후에 중국 고대 詩歌創作의 기본 수법이 되었다. 賦는 가장 기초적인 표현

수법으로 詩歌 창작활동에 있어서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다.<棄婦篇>에 등장하

는 여인의 버림받은 슬픔과 앞으로의 미래인생에 대한 걱정과 근심 등 일련의

행동이나 <七哀>에 등장하는 여자의 처량함과 괴로움을 나타내는 방법은 모두

賦의 형식을 빌어 서술하고 있다.賦의 형식은 “容華若桃李”<雜詩 南國有佳人>

복숭아꽃 오얏꽃의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여자 용모의 아름다움에 비유한 것이나,

“君若清路塵，妾若浊水泥.”<七哀>에서 먼지와 진흙을 비유하여 부부간의 이별

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보인다.興의 표현기법 또한 曹植이 즐겨 사용하는

것으로 曹植의 시문 중에서 興句는 자주 중심제재와 밀접한 상관성을 지닌다.10)

예를 들면 <棄婦篇>에서 “石榴植前庭”로 시흥을 돋우고 石榴의 “丹華實不成”로

명확하게 여인이 자식이 없어 버림받은 주제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浮萍

篇>에서 興句인 “浮萍寄清水，随風東西流”를 통하여 曹植은 당시 여인네들이 자

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남편의 총애 여부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둘째로《詩經》에서 <陳風 泽陂>중 시인이 사모하는 것은 바로 內的,外的인

아름다움을 겸비한 여자로서 “有美一人，碩大且儼”， “碩大”는 여자의 전신을 形

容하는 것으로,“儼”은 그 타고난 기질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는 제한된 언어로

풍만하면서 얌전하고 단정한 여인의 形象을 스케치 해내고 있다.11)

曹植은 <洛神賦>에서 “榮曜秋菊，華茂春松”(빛나기는 가을 국화며,화사하기

는 봄 소나무네.) “习礼而明詩”(예절바르고 말을 잘하네.)로 여자의 形象을 그

려내고 있으며 <静思賦>에서는 美女를 “红顔曄而流光”， “性通暢以聰惠，行孊密

而妍詳”로 묘사하고 있다.

<静思賦>12)

夫何美女之妖， 얼마나 美女가 우아하고 아름다운가!

9)李隆勝,〈試論曹植詩歌對《詩經》的继承與發展〉,遼寧師專学報(社會科学版),2012年,第2期,p26

10)張振龍 張曉慶,〈從用典看曹植對《詩經》的接受及其文藝思想〉,信陽師範学院,河南,2008.5

11)張曉慶,〈曹植作品引《詩經》考論〉,宜賓学院学報,第1期,2008.

12)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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红顔曄而流光. 붉은 얼굴은 빛나며 광채가 흐르네.

卓特出而無匹， 특출하여 필적할 짝이 없고,

呈才好其莫當. 드러낸 재주는 뛰어나 당할 자가 없네.

性通暢以聰惠， 성격은 탁 트이고 총명하며 지혜롭고,

行孊密而妍詳. 행동은 꼼꼼 하며 평온하네.

蔭高岑以翳日， 높은 봉우리는 그림자를 드리워 해를 가리고,

臨绿水之清流. 푸른 물을 마주하니 그 물결은 더 맑아지네.

秋風起于中林， 가을바람은 숲 속에서 일고,

離鳥鳴而相求. 무리를 잃은 새들은 서로를 찾네.

愁惨惨以增傷悲， 근심으로 번민함에 슬픔은 더해 가니,

予安能乎淹留. 내 어찌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으리오.

이처럼 얌전한 女性像은 용모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內的인 아름다움도 지니

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며,또한 고결하고 기품 있는 기질을 담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여기에서 曹植은 여성의 자태나 피부 같은 外的인 美를 자연사물

에 비유하여 直觀的으로 여성의 모습들을 묘사해 내고 있는가 하면,또한 간접적

인 비유의 수법과 직접적인 비유의 수법으로 女性의 형상을 표현해 냄으로써 독

자로 하여금 화려한 아름다움의 정감을 審美的 관점으로 접근하게 한다.

물론《詩經》에서나 曹植의 작품 속에서나 여인의 “貌”와 “德”을 함께 시야에

포함시켰다.《詩經》에서는 여인을 묘사함에 있어서 자주 動的인 면과 靜的인 면

을 부각시켜 생동적이고 풍부한 形象을 나타내고자 하였는데,이러한 점은 曹植

의 창작활동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13)

<衛風 碩人>에서 먼저 정적인 상태에서 그녀의 手,肤,頸,齒,额,眉를 묘사하

고 그런 후에 “巧笑倩兮，美目盼兮”(어여쁜 웃음 보조개 짓고,아리따운 눈동자

흑백이 선명하니)로 상황을 반전하여 마치 畵龍點睛하는 것처럼 곧바로 이 미인

으로 하여금 살아있는 듯한 묘사가 매우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다.

忽焉縱體， 이내 홀연히 몸을 가벼이 움직이며

13)欧陽竹,〈論前代文学對曹植女性题材作品的影響〉,衡陽師範学院中文系,湖南 衡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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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遨以嬉. 즐겁게 놀며 장난하네.

左倚采旄， 왼쪽으로 채색한 깃발에 의지하고,

右蔭桂旗. 오른쪽으로 계수나무 깃발로 가리네.

攘皓腕于神浒兮， 물가에 뽀얀 팔목을 드러내고.

采湍瀨之玄. 물살 급한 여울에서 영지를 따네.

曹植의 작품 세계의 美女는 靜과 動의 운용의 조화가 특히 돋보인다.<洛神賦>

에서 洛神은 자태,용모,기품,복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아름답기 그지없으며,

그의 움직임 또한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또한 <美女篇>에 등장하는 여인의 동작은 손동작에서 비롯되는데 “攘袖”뽕잎

을 따는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시선은 그녀의 손으로 집중되며 점점 나아가

머리로,머리에서 몸 전체로,마지막에 운치 있는 기품으로 전개되며 우아한 거

동과 뛰어난 미모의 여인 形象이 생동감 있게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

曹植은 작품세계 속 女性美를 외적인 아름다움과 內的인 아름다움,動的인 아

름다움과 靜的인 아름다움으로 이루어냈고,《詩經》속에 나타난 女性美를 계승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詩經》의 “風雅”정신은 曹植의 女性을 주제로 한 詩歌창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14)“風雅”정신이 가리키는 것은 《詩經》에 담겨진 현실에 대한 열정과

강렬한 정치적,도덕적 의식이 진지하고 적극적인 인생태도에 관심을 가지고 표

현해 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정신은 曹植의 女性을 주제로 한 작품의

영혼이라 할 수 있으며,《詩經》에서 시작된 愛情,思婦,怨婦 等의 주제는 曹植

의 작품 속에 그대로 녹아 있다.愛情에 대한 집착은 진지하고 적극적인 일종의

표현의 추구이며 이러한 것들은 曹植의 <洛神賦>를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夜耿耿而不寐，沾繁霜而至曙”(밤에는 마음이 편치 않아 잠들지 못하고

짙은 서리에 젖어 새벽까지 이르네.)<詩經.周南.關雎>중 “悠哉悠哉，輾轉反側”

(잠 이룰 수 없는 길고 긴 밤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지세 웁니다.)와의 정서가

너무도 비슷하다.

思婦,怨婦의 作品은 曹植이 그 당시 女性의 사회적 지위나 가정 문제에 대한

14)張曉慶,〈曹植作品引《詩經》考論〉,宜賓学院学報,第1期,2008,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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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한 관심의 산물이며,이러한 여인의 처지를 빌어 자신의 처지를 寄託하는 수

법으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이는 男女간의 情을 君臣간의 義를 상징하

는 수법으로 정치적,도덕적 의식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다.《詩經》중에는

버림받은 부녀자와 남편을 그리워하는 形象을 묘사한 내용이 대단히 많이 보인

다.이러한 부녀자들의 사랑과 결혼 그리고 버림받기까지의 부녀자의 슬픔과 괴

로운 심경을 중국 문학사상 가장 처음으로 詩歌를 통하여 생동감 있게 서술하고

있다.15)이 점은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의 사회제도에 대한 불만과 무기력한 자신

의 처지를 표출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詩經 君子于役>

君子于役， 임은 부역 나가고

不知其期. 돌아올 기약 없으니

曷至哉, 언제나 돌아오실까,

鷄栖于塒. 닭은 홰에 오르고

日之夕矣， 날이 저무니,

羊牛下來. 양과 소도 내려왔구나.

君子于役， 임이 부역 갔으니

如之何勿思. 어찌 그립지 아니 하리오.

君子于役， 임은 부역 나가고

不日不月. 해도 달도 모르니

曷其有佸, 언제 다시 만날까,

鷄栖于桀. 닭은 홰에 오르고

日之夕矣， 날이 저무니

羊牛下括. 소도 양도 돌아 왔는데

君子于役， 임이 부역 나가서

苟無饑渴. 굶주리지나 않고 있을까.

15)欧陽竹,〈論前代文学對曹植女性题材作品的影響〉,衡陽師範学院中文系 .大衆文藝,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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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詩歌는 한 아낙네가 멀리 원정이나 負役을 떠난 남편을 그리면서 걱정과 연

민을 노래하였다.무거운 兵役과 負役은 당시 시대의 보편적인 사회문제로 한 여

인의 남편에 대한 기다림과 연민의 정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석양의 엷

은 황혼이 온 대지에 어둠으로 드리울 때면 한 아낙네가 외로이 홀로 먼 곳을

바라보며 양 무리를 몰고 집으로 돌아간다.논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서둘러 집

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둘러 앉아 식사를 같이 한다.하지만 이 아낙네는 멀리 부

역 나간 남편을 생각하며 기약 없는 기다림을 계속한다.이 젊은 아낙네의 근심

과 걱정은 언제 끝이 날까?우리는 이 아낙네의 서글픈 운명과 걱정에서 이러한

아픔을 가져다 준 통치계급에 대한 끝없는 한과 원망의 빛이 서려있음을 알 수

있다.이 짤막한 詩歌는 대비의 수법을 이용하여 사물을 돋보이게 하는 절묘한

방법을 운용함으로써 예술적 기교가 상당히 높다.황혼의 전형적인 분위기를 남

편을 그리워하는 서글픈 아낙네에 빗대서 그 초조한 심정을 함께 융합시켜 극도

로 선명한 形象을 만들어내고 있다.

棄婦와 思婦의 形象은 曹植의 작품 활동 이전에도 많은 시인들이 詩歌 창작활

동에서 중요한 소재로 삼았으며,建安時期의 시인들 중에서는 女性생활을 반영하

는 詩歌를 즐겨 창작했다.曹丕의 <燕歌行>,<寡婦>,王粲의 <七哀>등이 이러

한 작품의 예이다.그러나 현실을 반영하는 깊이나 예술 표현기법에 있어서 曹植

은 이러한 작품의 집대성자라고 할 수 있다.曹植은 버림받은 여인의 고통과 애

환을 열정적으로 동정하고 있으며,한편으로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동경의 마

음을 표현하려 하였다.曹植은 자신의 처지를 불우한 여인의 形象을 寄託의 방식

으로 자신의 신세를 알리고 싶어했다.

曹植의 詩歌는《詩經》을 인용하여 창작되었으며,사실《詩經》에 대한 일종의

문학적인 해석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의 창작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

쳤음을 알 수 있다.16)비단 曹植뿐만 아니라 당시 詩壇에서 이러한 시경의 사상

과 표현기법의 대량 移入으로 말미암아 文人들의 창작 활동에서 그 문학성은 점

점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비록 사상적 해방기를 맞이하기는 하였지만,《詩經》의 經學思想은 여전히 소홀

16)李隆勝 ,〈試論曹植詩歌對《詩經》的继承與發展〉,遼寧師專学報(社會科学版),2012年,第2期,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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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經學은 시경의 창작 이래로 줄곧 정치적,사회적인 중

심사상이었기 때문에 經學의 색채는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魏晋

시기에 와서는 이러한 經學사상이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思想的,文學的

방면에 있어서 다소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사실이다.《詩經》은 經典으

로서 經學의 색채와 관념이 文人들의 사상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으며,曹植의 詩

歌 창작활동에 있어서 前·後期를 막론하고 정치적 이상과 포부를 표현하는 데 중

요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또한 당시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여전히 중심사

상으로 굳게 자리잡고 있었다.17)

曹植의 前期의 작품에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과 기대를 서술한 작품이 많은 반

면 後期작품에는 대부분 자신의 이러한 이상과 포부가 실현되지 못하는 데서 오

는 고뇌와 아픔을 서술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다.

2.《楚辭》

《楚辭》는 曹植이 女性을 소재로 한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작

품으로 香草美人의 藝術的인 手法이 그 으뜸이라 할 것이다.香草美人의 수법은

美女의 形象을 묘사함에 있어서 사회적 이상추구와 이성간의 만남에서 오는 실

망감을 비유한 것으로써,曹植 자신의 심경을 寄託의 수법으로 표현하고자 하였

다.曹植의 女性을 소재로 한 작품들 중 유난히 後期 작품에서 비유의 수법을 빈

번하게 사용하고 있다.曹植은 문학 창작활동을 하면서 屈原의 창작수법을 계승

한 文人이라고 볼 수 있다.屈原은 낭만주의 시조로서 香草美人 形象의 출현은

후대 낭만주의 시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시경 중에 등장하는 초목의 形

象을 계승 발전 시켰다고 할 것이다.18)이는 楚나라의 풍속문화를 받아들이는 과

정에서 당시 楚나라 지역에서는 다양한 신앙들이 유행하였는데,신께 바치는 예

물로서 香花와 香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은 것은 당연하였다.특별한 전통이

17)李曉丹,〈曹植前後詩歌比较〉,廣西師範大学学報,研究生專辑,1992,p30

18)殷凌颖,〈曹植詩賦對香草美人接受與創新〉,濮陽職業技術学院学報,第25卷 4期,2012.8,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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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져 내려오는 사회적,문화적 배경 속에서 성장한 屈原의 마음속 香草美人의

形象은 자연스럽게 창작기법으로 이어졌으리라 짐작된다.이러한 것은 그의 순탄

치 않은 인생 역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屈原의 처지와 많이 닮아 있는 것으

로 미루어 보아 曹植의 작품 속에 移入된 사상이 楚辭의 영향을 받은 흔적들이

짙게 깔려 있으며,문학적으로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離騷>에는 다양한 종류의 香草로 가득하며 이를 장식품으로 삼아 美人의 形

象을 부각시키고 있다.이와 동시에 香草의 이미지를 하나의 독립적인 상징물로

삼고 있고 이러한 상징물이 의미 하는 것은 사람의 인품의 고결함을 상징하고

있다.“朝饮木蘭之坠露兮，夕餐秋菊之落英”<離騷>에 나오는 구절인데 “아침엔

목란 꽃 위의 이슬을 마시고,저녁엔 날리는 국화꽃 잎을 먹는다.”군자의 의지

와 행위를 향초에 비유하고,이슬을 마시는 것은 시인이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

의지를 표현하며,이슬 외에 다른 것은 마시지 않고 정결한 음식 외에는 먹지 않

는 鳳凰의 典故를 인용한 구절이며,국화도 고결하지만 가을의 국화는 더욱 그러

하다.

단지 前代 文人들의 작품 중 美人의 形象은 확실하게 그려진 이미지라기보다는

하나의 문화적,관념적,추상적인 符號로 사용되었을 뿐이었다.曹植의 後期 작품

들은 前代 文人들의 작품들을 계승 발전한 것으로써 香草美人중에서 曹植은 단

지 미인을 일종의 부호나 象徵的인 관념에 국한하지 않고 전형적인 예술形象으

로 변화를 시도했으며,그 신비스러운 모습과 정신세계에서 충분히 자신의 의도

를 드러내고 있다.19)그의 명작인 <洛神賦>에 이러한 시인의 정신세계가 잘 드

러나 있으며,<美女篇>에서는 고결한 자태와 수려한 용모를 지닌 시집 못간 여

인의 形象을 통해서 자신의 내적 아픔을 나타낸 것들은 이러한 표현 수법을 계

승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浮萍篇>과 <種葛篇>은 더욱 직접적으로 < 離

騷>를 모방하고 있다.이 작품은 신혼시기에는 서로간의 사랑이 두터웠지만 결

국 부부는 자식을 갖지 못하고 나이 들어 미색을 잃었다는 이유로 남편이 자신

의 아내에 대한 사랑이 점점 퇴색되어 가면서 결국 아내가 버림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는 과정을 노래한 내용이다.여기에서 남편의 변심을 曹植과 형인 曹丕 사

19)侯素利,〈略論屈原與曹植笔下的必妃形象〉,宿州学院学報,第20卷 第1期,2005.2p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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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정이 옛날 같지 않음을 寄託의 수법으로 시인의 처량하고 괴로운 신세를

묘사하고 있다.이와 같은 비유수법은 전형적인 “香草美人”의 수법을 모방하고

있다.

曹植은 시문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소재나 예술적인 女性의 形象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楚辭》의 내용을 거울로 삼았다.예를 들면 소재 부문에 있어서 《楚

辭》 중에서 묘사되는 여신의 形象이 曹植의 작품 중에도 洛神 ,簡 ,湘娥로 나

타나는데,이는 각기 <離騷>중에도 “宓妃”、“有娀之佚女”、<九歌>중에 湘君、

湘夫人 등으로 등장한다.《楚辭》는 고대신화를 주제로 한 창작활동에 즐겨 사

용되곤 했는데 曹植도 이러한 작품이 적지 않다.屈原의 <離騷>,<九歌>宋玉

의 <高唐賦>,<神女賦>등은 曹植의 <洛神賦>를 구상하고 있는 소재 선정에 있

어서 커다란 영향을 끼친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20)

예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曹植의 작품은《楚辭》의 浪漫主義 風格을 계승한

점을 알 수 있다.曹植의 <洛神賦>,<雜詩 南國有佳人>의 두 작품은 대단히 낭

만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七哀>중에서

愿爲西南風, 원컨대 서남풍이 되어

長逝入君懷. 멀리 날아 임의 품에 들어갔으면

여기에서도 낭만의 정취가 물씬 묻어나고 있다.

또한《楚辭》의 華麗한 詩語를 계승한 점을 들 수 있다.曹植은 여인의 形象을

묘사함에 있어서 정교하고 세밀하며 화려한 文體를 이용한 점은《楚辭》의 언어

운용상의 특징과 일맥상통한 점을 가지고 있다.

20)殷凌颖,〈曹植詩賦對香草美人接受與創新〉,濮陽職業技術学院学報,第25卷 4期,2012.8,pp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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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古詩十九首

古詩十九首는 중국 詩歌 역사상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중국 문학사에 있

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建安時期를 대표하는 文人인 曹植의 창작 활동에도

古詩十九首는 깊은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또한 후대 文人들의 詩歌 창작활동

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어 훗날 五言詩의 발전과 성숙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

다.21)

여기에서는 古詩十九首가 지닌 사상의식과 예술적 표현,이 두 가지 측면을 분

석해보기로 한다.東漢末年은 정치적,사회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한 시기로 계급

사회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말미암아 文人들이나 일반 백성들은 혼란하고 불안한

생활을 이어갔으며,전쟁으로 인한 슬픔과 이별의 생활이 연속되는 시기였다.이

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은 시인으로 하여금 주관적인 이상 속에서 오

는 갈등을 주제로 한 문학창작활동이 시도되는 계기가 되었다.여기에서 시인은

현실세계의 슬픔과 감개를 표현의 주제로 삼아 자신이 처한 무기력한 신세를 우

회적으로 묘사하여 자신의 심경을 위로 하고자 하였다.비록 古詩十九首는 동일

한 시기에 한 사람에 의해서 제작된 것은 아니지만,정치적인 암흑기에 실의에

찬 文人들의 슬픔과 내적고통을 객관적이며 현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이와 같이 古詩十九首는 실질적,정신적인 부분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

며,억압당하여 슬프고 괴로운 文人들의 마음을 표현해 낸 것들이라고 볼 수 있

다.그들은 모두 이름 없는 시인들로서,그들의 뛰어난 작품들은 후에 曹植이나

王粲 등에 의해서 이를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 五言詩의 창작활동에 있어서 선구

자가 되어 建安時期의 예술적인 성과를 꽃피우며 五言詩를 한층 더 성숙된 단계

로 끌어 올렸다.22)曹植은 정치적,사회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한 혼란시기에 태어

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우여 곡절을 겪으며 성장한다.그는 형인 曹丕와의

왕권다툼에서 밀려난 이후 귀공자 생활에서 견제와 질시의 대상으로 전락하는데,

그의 많은 後期 詩歌들은 모두 이러한 억압 속에서 자신의 슬픔과 감개를 노래

21)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24

22)言麗花,〈試論古詩十九首對曹植詩歌創作的影響〉,内蒙古農業大学学報,第6期(第11卷(總 第48期),

2009年,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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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작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에서도 말한 바 있다.이러한

悲憤과 鬱憤을 토로하는 내용들은 古詩十九首 중에 나타난 정신세계와 서로 일

치한다.그의 사상의식은 이러한 무명 시인들의 詩歌의 세계에서 깊은 영향을 받

았으며,그로 인하여 비관적인 인생태도가 그의 많은 작품 속에 짙게 깔려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그의 後期작품 속에는 비극의식과 생명의식이 잘 드러난

다.그는 특수한 시대적배경과 생활환경으로 말미암아 古詩十九首의 平民文人들

의 인생무상과 비관적인 감상과 소극적인 정서를 표출함에 있어 영향을 깊이 받

은 듯하다.

예를 들면,

日月不恒處,人生忽若寓 (浮萍篇)

세월은 늘 한곳에 머물지 않고 인생이란 잠시 머무는 나그네살이라네.

人生處一世,去若朝露晞 (赠白馬王彪)

사람이 한 생을 살다가,떠나갈 때는 마치 아침이슬 마르는 듯하네.

이처럼 무궁한 우주와 유한한 인생을 마주하면서 어떻게 해야만 생명의 본질과

생명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曹植詩歌의 중요한 주제였다.23)

曹植의 詩歌 창작활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古詩十九首의 계승자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古詩十九首중에서 비극의 정

서를 나타낸 詩句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齊心同所愿,含意俱未申 (今日良宴會)

모든 이들 마음 같으나,단지 드러낼 수 없어.

盈盈一水間 脈脈不得語 (迢迢牵牛星)

찰랑찰랑 물 하나 사이에 두고,안타까워 바라보며 말을 못 잇네.

同心而離居,憂傷以终老 (涉江采芙蓉)

같은 마음이나 헤어져 사노니,시름에 잠겨 만년을 보내네.

23)龔賢武,〈古詩十九首與曹植後期詩歌共性探究〉,文学教育,2010.10,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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亮無晨風翼,焉能凌風飛.(凛凛歲雲暮)

생각건대 신풍의 날개가 없건만,어찌 바람을 타고 날아갔는가?

이는 현실사회에서 끊임없는 감시와 억압 속에서 서글픈 심정을 모두 표출해

내고 있다.이러한 비관적인 정서는 詩人의 마음 속에서 느껴지는 심경을 인생무

상의 감개로 표현하였다.曹植은 이 방면에서 많은 인용을 하게 되는데 시구의

직접적인 인용 또한 서슴지 않았다.예를 들어 비교해 보면

人生不满百,戚戚少歡娱 (游仙)- 生年不满百,常懷千歲憂(生年不满百)

飛觀百餘尺,臨牖御棂轩 (雜詩)- 两宫遥相望,雙闋百餘尺 (青青陵上柏)

借問嘆者誰?雲是蕩子妻 (感甄賦)- 昔爲娼家女,今爲蕩子婦 (青青河畔草)

愿爲比翼鳥,施翮起高翔 (送應氏)- 思爲雙飛燕,銜泥巢君屋 (東城高且長)

이처럼 위와 같이 직접적으로 인용한 경우는 결코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曹植

이 의식적으로 古詩十九首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며 古詩十九首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가를 짐작 할 수 있다.

曹植의 생명의식 또한 古詩十九首에서 그 근원을 찾아 볼 수 있다.우리가 잘

알고 있는 東城高且長 : 蕩涤放情志,何爲自結束!(호탕하게 씻어버리고 마음을

펴야지,어찌 모든 것을 스스로 메이려 하는가!)

曹植의 <閨情> “取樂今日,遑恤其他”(잠시 모든 근심걱정 내려놓고 취해나 보

자.)이 詩歌에서 나타난 의식세계는 古詩十九首나 曹植의 詩歌創作 모두 시인의

形象이 깊게 각인되어 있어서 우리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마음에 감동을

준다.또한 古詩十九首는 曹植의 창작 활동에 있어서 女性의 形象이나 의식세계

표현들은 이와 커다란 相關性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24)

王世贞 또한 “子建之 雜詩 六首,可入十九首 ,不能辨也.”曹植의 雜詩 六首는

古詩十九首와 思想的으로나 藝術性 면에서 아주 흡사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다.라고 적고 있다.결국에는 曹植의 詩歌는 의도적으로 古詩十九首를 흡

24) 張卓群,〈從形象的继承上看古詩十九首對曹植詩歌的影響〉,欣州師範学院学報,第28卷 第6期,

2012.12,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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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계승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古詩十九首에 대한 높은 문학적 평가를 받는 데에는 詩歌의 기본 내용이나 현

실성과 사상성,후대 文人들의 관심만이 아니라 古詩十九首의 예술적 특색이 후

대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그의 많은 새로운 작품 활동에서 象

徵的 수법 등의 운용들이 후대 文人들에게 전승 되어 내려온 점들은 높은 평가

를 받고 있다.25)

<西北有高樓>

西北有高樓，上與浮雲齊. 서북에 높은 누각 있어 구름에 떠있는 듯하네

交疏結绮窗，阿閣三重階. 창틀 가득 화려한 꽃문양 계단은 삼중이라

上有弦歌聲，音响一何悲！ 누각에서 들려오는 처량한 음악소리

誰能爲此曲，無乃杞梁妻. 이 음악을 지은이는 기량의 부인일터

清商随風發，中曲正徘徊. 청산 곡은 바람에 실려 오다 이내 머뭇거리니

一彈再三嘆，慷慨有餘哀. 한번 타면 세 번 탄식 슬픔을 이길 길 없네.

不惜歌者苦，但傷知音稀. 애석한건 슬픈 마음보다 그 마음을 알아줄 이 없는것

愿爲雙鴻鵠，奮翅起高飛. 바라 건데 한 쌍의 기러기 되어 하늘 높이 날았으면

曹植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을 등장시켜 자신의 정치적인 실의를 의미하고

있다.詩歌는 허와 실을 조합하는 형식으로 전 詩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사

실을 묘사하는 高樓,音樂,虛像 등에는 자신의 비애의 심경과 노래 부르는 자의

形象을 그려내고 있다.전자의 등장을 통하여 후자의 처지를 비유하고 있다.

曹植의 많은 창작 작품들은 이러한 표현 수법을 계승했는데 <美女篇>이 그 좋

은 예로 볼 수 있다.<美女篇>은 그 착상과 구성이 매우 정교하고 뛰어나다.전

반부는 여인의 용모와 자태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다가 후반부는 반전하여 여인의

비극적 운명을 그려내어 전체적으로는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이 詩歌는 표

면적으로는 閨怨詩와 비슷해 보이나 실제로는 시인 자신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

는 것이다.詩歌 중 여인의 아름다운 용모,고아한 품격,큰 포부는 바로 曹植 자

신의 화려한 形象의 묘사이며,그 자신의 험난한 운명에 어찌할 수 없어 내쉬는

25)欧陽竹,〈論前代文学對曹植女性题材作品的影響〉,衡陽師範学院中文系 .大衆文藝,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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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한 숨이다.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정치적인 억압과 소외로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반응이며 美女의 운명이 바로 曹植 자신의 처지를 象徵的으로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詩歌들은 다른 각도에서 曹植의 다양한 정감을 서술한 것이며 象徵的

수법으로 曹植의 마음 속을 극복할 수 없는 현실과 울분을 美女,佳人,蓬草 등

눈앞에 보이는 사물을 비유하여 깊은 의미를 함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예술적인 표현 手法 면에서는 바로 古詩十九首를 직접적으로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象徵的 수법 이외에도 文人과 일반평민과 융합된 창작정신을 계승한 점

이 그것이다.26)그리하여 古詩十九首는 文人 五言詩의 先驅者的 역할을 한 점을

들 수 있는데,의심할 여지가 없이 이 詩歌에는 文人들의 색채가 농후하게 묻어

난다.詩歌에 詩語들이 순박하고 생동감 넘치며 자연스런 口語的인 표현이 많은

것은 작가 대부분이 실의한 下層文人 출신인 까닭이다.

예를 들면

二 (青青河畔草 )

昔爲倡家女 지난날은 기생집의 여인이었고

今爲蕩子婦 지금은 방탕한 사내의 아내라네

蕩子行不歸 탕자는 가고 돌아오지 않으니

空床難獨守 빈 침상 홀로 지키기 어렵다네.

十七.(孟冬寒氣至 )

客從遠方來 나그네 멀리서 와서

遺我一書札 내게 편지 한 장 전해주네.

上言長相思 위에는 오랜 동안 서로 생각했음을 말하고

下言久離別 아래는 이별이 길어짐을 말하네.

26)言麗花,〈試論古詩十九首對曹植詩歌創作的影響〉,内蒙古農業大学学報,第6期第11卷,2009,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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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五 (生年不满百 )

生年不滿百 사는 세월은 백년이 못 되건만

常懷千歲憂 항상 천년의 근심을 품고 사네.

晝短苦夜長 낮은 짧고 괴로운 밤은 긴데

何不秉燭遊 어찌 촛불을 밝히고 놀지 않으리.

이러한 서술이나 묘사는 비록 문화 수준이 높지 않은 독자들이 읽기에도 커다

란 어려움이 없으며,이러한 원인은 詩語들이 통속적이고 친근감에서 기인한 때

문이다.원래 曹植은 古詩十九首의 작자와 같이 민간문학의 뛰어난 부분을 받아

들여 거기에 詩語를 조탁하고 융합하여 오언시를 한 단계 성숙한 단계로 끌어올

린 걸출한 文人이었다.27)詩品에서 말하기를 “词采華茂”그의 시는 詩語가 화려

하고 색채가 뚜렷하며 패기 있고 의외로 수준이 높아 우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고 있다.曹植의 詩歌는 비록 文體가 화려하나 순박하고 평이한 것이 큰

특징으로써 曹植 詩歌의 근원을 詩經의 국풍에서 찾는 이들도 있다.28)

시대적 발전과 사회적 변화로 당시 문단의 풍조에 의해 그의 詩語는 더욱 더

화려해지면서 文人化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明月照高樓,流光正徘徊.(七哀),

悠悠遠行客,去家千餘里.(雜詩),

高樹多悲風,海水揚其波.(野田黄雀行),

南國有佳人,容華若桃李.(雜詩)

이들 작품속의 내용들은 부드러우면서도 청아하고 또한 친근감을 갖게 하며 깊

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이처럼 曹植의 詩語는 화려한 동시에 자연스러우며 평

범함의 또 다른 한 면을 엿볼 수 있다.

사상의식이나 예술적 표현수법 이외에도 曹植은 古詩十九首의 또 다른 방면의

27)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25

28)張欣欣,〈曹植詩文與《詩經》〉,湖南工業技術學院,第6期 第8卷,2008.12,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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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예를 들면 남편을 그리워하는 부인의 심정을 그린

思婦詩나 遊仙詩 등을 적극적으로 계승 발전시킨 점이다.胡應麟이 말하기를 “古

詩十九首 이후에 그 전통을 이어받아 창작활동을 하는 시인은 曹植밖에 없다”고

하였으며,29)張戒가 말하기를 지금까지 曹植과 古詩十九首가 으뜸이다.30)라고

할 만큼 뛰어난 文人 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曹植은 古詩十九首중에서 풍부한

상상력을 얻어 자신의 詩歌 창작활동에 적극적으로 융합을 시도하여 詩歌창작에

있어서 커다란 성취를 이루었고,자신만의 독특한 풍격을 형성하였으며,建安時

期 문단을 빛낸 장본인으로서 오늘날 文人들의 추앙을 받고 있다.

29)胡應麟,《詩薮 》,上海古籍出版社，1979,p185

30)http://www.chinawriter.com.cn,來源,中国文学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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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前 ·後期 詩歌의 特徵 比較分析

曹植의 생애는 建安 25년 曹操가 죽은 해를 경계로 前期와 後期 두 개의 시기

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前期를 다시 세분화 할 수 있는데 192년에 태어나서

216년까지의 시기로 曹植이 부친인 曹操의 기대와 총애를 받으며 지낸 시기이고,

두 번째 시기는 217년에서 219년까지로 曹植이 부친의 관심에서 멀어진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後期도 두 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앞 시기는 220년에 조조

가 죽고 曹丕가 제위에 올라 文帝가 되었던 6년간 黃初라는 年號를 사용하였던

시기이고,뒤의 시기는 226년에 曹丕가 죽고 아들 曹叡가 뒤이어 제위에 올라 明

帝가 되고 太和로 연호를 바꾼 이후의 6년간이다.31)

전체적으로 보아서 曹植의 생애는 前期의 여유롭고 즐겁던 생활이 後期에 들면

서 曹丕와 曹叡 두 부자에 의해서 갖가지 시기와 억압을 받던 시기와 서로 극명

한 대비를 보인다.後期에 들어 明帝 때는 文帝 때에 비하여 핍박이 상대적으로

덜 하였으나,曹植이 바라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우울하게 지낸 점은 마찬가지였

다.建安 25년 10월 曹操가 죽자 曹丕가 皇位를 계승하였으며,황제의 자리에 오

른 뒤부터 曹植은 그의 인생에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며 극도의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曹丕는 자신의 통치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목적으로 제후 왕들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 그들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는 한편,정치상 적대 세력들을 제거

하기 시작했다.黃初 7년에 曹丕가 죽고 曹叡가 즉위하니 바로 明帝이며 太和로

연호를 바꾸었다.그러나 曹植의 처지는 여전히 호전되지 않았고,明帝는 曹植이

토착세력과 연계하여 정치적 세력을 키우는 것이 두려워 그의 封地는 자주 이리

저리 옮겨 다니며 바뀌었다.그래도 이전에 비해 통제가 다소 완화되어 曹植은

희망을 품고 明帝에게 몇 차례에 걸쳐 글을 올려 자신을 중용해 주길 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이리하여 曹植은 晩年에 홀로 지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라고는 오직 하인들 뿐 이었고,마주하는 사람이라고는 오직 처자뿐이라 고상한

담론을 같이 나누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여도 함께 할 사람이 없

었다.그는 결국 太和 6년 11월 한 많은 인생을 마감하고 결코 많다 할 수 없는

31)이종진 편저,《曹植詩選》,문이재,2002.2,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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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쓸쓸하게 죽으니 당시 향년 41세였다.

曹植의 女性을 주제로 한 작품은 그의 인생 역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그것

은 前·後期로 극명하게 구분이 된다.32)

前期 작품의 내용은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그 품격이 밝고 명랑하고 다분히 직

설적이었다.後期 작품 내용은 주관적인 자기의 생각이 女性의 形象으로 묘사되

었으며,내용은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품격 또한 깊고 심오한 함축미를 갖추

고 있다.또한 창작기법을 운용함에 있어서 더욱 더 기민하고 성숙한 면모를 보

이고 있다.鍾嶸의 <詩品>에서는 建安時期 “建安之杰”(建安時期의 뛰어난 문학

가이다.)로 曹植을 칭송했으며 형인 曹丕와 권력다툼에서 밀려난 후 위풍당당하

고 커다란 포부를 지닌 왕자의 신분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억압과 질시를 받으

며 연금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이어나간다.이러한 그의 후반 인생은 굴절된 삶의

연속으로 비극적이고 슬픈 처지임에는 틀림이 없다.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역경의 연속인 삶은 그의 문학 창작활동에 있어서 커다란 자극으로 다가와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이러한 일련의 주위환경의 급변은 바로 감수성이 풍부

하고 재능이 뛰어난 그로 하여금 작품 활동에 있어서 내용을 더욱 더 풍부하게

살찌우고 형식의 변화는 한층 더 성숙해 지면서 建安時期 詩壇을 한층 더 크게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여기에서 그의 전반기와 후반기의 女性을 주제로 한 작품 속에서 내용

상 어떠한 변화를 읽을 수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한다.

1.前期의 詩歌

(제1기:初平3年(196)~建安15年(220),제2기:建安16年 (221)~建安22年(217))

曹植은 漢末 魏初 정치적.사회적으로 대단히 혼란한 시기에 성장하였으며,부

친인 曹操와 함께 전쟁터를 전전하는 일상은 曹植의 앞날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

다.

32) 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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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찍이 부친인 曹操를 따라서 자주 먼 곳으로 원정길을 나섰으며,여기에

서 曹操는 曹植의 뛰어난 시문창작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며 이러한 曹植을 내심

태자로 삼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이러한 부친의 총애 속에서 曹植은 높은 기상

과 큰 포부를 품고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워 원대한 뜻을 성취하는 것을 인생

의 목표로 삼았다.33)

이 시기 그의 작품은 대부분 친구와의 왕래나 貴公子들의 일상생활과 자신의

포부와 이상을 반영한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이에 반해 婦女를 소재로

한 작품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았다.또한 이 시기 女性을 소재로 한 작품들은

일반적으로 표현 수법이 객관적인 묘사나 사실적인 묘사로 일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예를 들면 시집가는 여인네의 부산한 모습을 보고 쓴 작품인 <感婚賦>

나 <女蜗贊>,<姜源簡狄贊>,<班婕好贊>등은 역사적 인물의 女性을 칭송하는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제왕이나 귀공자에 대한 찬사와 거의 다르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작품 <雜詩 六>은 曹植 詩歌의 風格을 대표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시인은 기꺼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큰 공을 세워 자신의 큰 뜻을 펼치려

는 웅대한 포부를 서술하는 동시에 그의 이러한 의지가 저지당하여 실현할 수

없는 복받치는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자신은 비록 부친의 총애를 잃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웅대한 의지만은 버릴 수 없어 그의 詩歌는 일종의 세속을 초월하

는 높은 기개와 패기를 표현하고 있다.“飛觀百餘尺”거침없이 높은 기상의 形象

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形象은 높은 하늘로 향해서 날아가 높은 곳에 기거하니 어찌 그 모습이

웅대하지 않겠는가?시인은 여기에서 눈앞에 펼쳐진 아주 높은 누각에서 높은

기상을 펼치고자 하는 패기를 엿볼 수 있으며,아래 작품은 曹植 자신의 젊은 시

절 웅대한 기개와 굳은 의지를 象徵的으로 표현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雜詩 六>34)

飛觀百尺餘， 나는 듯 높은 망루 백여 자나 되는데

33)이종진 편저,《曹植詩選》,문이재,2002.2,pp6-7

34)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p17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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臨牖御櫺軒. 창가에 다가가 난간에 기댄다.

遠望周千里， 멀리 주위의 천리를 둘러보고

朝夕見平原. 아침저녁으로 평원이 바라보이누나.

烈士多悲心， 열사들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많으나

小人媮自閒. 소인배들은 자신의 편안함만을 즐기네.

國讎亮不塞， 나라의 원수 아직 제대로 막지 못하여

甘心思喪元. 기꺼이 목숨을 바치리라 생각하네.

拊劍西南望， 칼을 부여잡고 서남쪽을 바라보면서

思欲赴太山. 태산으로 달려가고픈 마음이네.

絃急悲風發， 금의 소리 급박하고 슬프게 울리는데

聆我慷慨言. 나의 비분강개한 말을 들어보시라.

前期의 작품 대부분은 원대한 이상과 웅혼한 포부를 묘사하는 것들이 많다.예

를 들면 <白馬篇>에서는 한 청년이 전쟁터에 나가 영웅적 기개와 용감한 정신

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겪은 생활을 서술하고 있으며,시 전체

의 내용은 무예가 출중한 애국용사의 形象을 빌어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우고

자 하는 호방한 성격과 원대한 포부를 지닌 소년상을 그려내고 있다.35)아래의

<白馬篇>은 曹植의 前期作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白馬篇>36)

白馬饰金羁， 백마는 황금 굴레 장식을 하고

連翩西北馳. 나는 듯이 서북으로 달리네.

借問誰家子， 묻노니 누구 집의 자제인가

幽并游侠儿. 유주와 병주의 협객이라네.

少小去乡邑， 어려서 고향 떠나

揚聲沙漠陲. 변경 사막에서 이름 떨쳤다.

35)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242

36)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p2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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宿昔秉良弓， 늘 좋은 활을 잡고 있는데

楛矢何参差. 화살은 어찌 이리 들쑥날쑥 많기도 한가.

控弦破左的， 활을 당기니 왼쪽 과녁을 뚫고

右發摧月支. 오른쪽을 쏘니 월지 과녁을 깨트린다.

仰手接飛猱， 손을 들어 나는 원숭이를 쏘아 맞히고

俯身散馬蹄. 몸을 숙여 마제를 쏘아 깨뜨린다.

狡捷過猴猿， 기민하고 민첩하기가 원숭이보다 뛰어나고

勇剽若豹螭. 용맹하고 재빠르기는 마치 표범과 교룡 같다.

边城多警急， 변성에 위급한 경보 많으니

胡虏数迁移. 오랑캐 기병 침입이 잦구나.

羽檄從北來， 새 깃 격문이 북에서 날아오니

厲馬登高堤. 말을 급히 몰아 높은 제방에 오른다.

長驅蹈匈奴， 먼 길을 달려 흉노를 정벌하고

左顧陵鲜卑. 왼쪽을 돌아보고 선비를 제압한다.

棄身锋刃端， 몸을 칼날 끝에 내맡겼으니

性命安可懷？ 생명을 어찌 연연해하랴

父母且不顧， 부모님도 돌볼 수 없거늘

何言子與妻？ 처자식이야 말해 무엇 하리.

名编壮士籍， 이름 장사의 명부에 올랐으니

不得中顧私. 사사로운 정은 고려할 수 없네.

捐軀赴國難， 나라의 어려움에 몸을 바치니

视死忽如歸. 죽는 것을 집에 돌아가는 것쯤으로 가벼이 여기네.

<感婚賦>37)

陽氣動兮淑清， 봄기운이 움직여 맑고 깨끗하니.

百卉鬱兮含英. 온갖 풀들은 무성하여 꽃을 머금었네.

春風起兮萧條， 봄바람이 일어나 쓸쓸한데,

蛰虫出兮悲鳴. 잠자던 벌레들 나와 슬프게 우네.

37)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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顧有懷兮妖娆， 마음에 품었던 아리따운 여인을 바라보며,

用搔首兮屏營， 머리를 긁으며 당황해 하네.

登清臺以蕩志， 천문대에 올라 마음껏 생각하고,

伏高轩而游情. 높은 난간에 머물며 흥을 즐기네.

悲良媒之不顧， 좋은 매파 돌아보지 않아 슬프고,

惧歡媾之不成.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

慨仰首而太息， 머리를 들어 개탄하며 긴 탄식 하는데,

風飄飄以動缨. 바람이 휙 불어와 갓끈을 움직이네.

화창한 봄,만물이 소생하는 시절,한 아름다운 소녀가 규방에서 마음에 둔 연

인을 그리워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을 한탄하며 먼 하늘만 쳐다보며 긴

한숨만 내쉰다.시인은 마음 속으로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연민

의 운명을 강렬한 대비로 구현하고 있다.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曹植의 이러한

정감은 여인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발전하였으나,자신의 처지에서 그들에게 어

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안타까운 심경을 서술하고 있다.38)

또한 曹植은 감성이 풍부한 시인으로서 그의 작품 중에 이러한 진실된 정감을

자주 토로하고 있는데,예를 들면 자신의 어린 두 딸을 갑자기 잃은 후 커다란

충격을 받고 이것을 주제로 한 작품이 바로 <慰子賦>와 <行女哀辭>인데 이러

한 작품을 비유적 수법으로 표현해 자신의 두 딸을 향한 애절한 사랑과 슬픔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慰子賦>39)

彼凡人之相親， 무릇 사람들이 서로 친밀하면,

小離别而懷戀. 사소한 이별에도 그리움을 품는데,

况中殇之愛子， 하물며 어린 나이의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38)趙幼文은 <曹植集校注>에서“似爲曹植青年時期，有所戀慕而志不遂，發爲篇章，以抒写内心苦悶

情绪之作”“이는 曹植의 청년기 작품으로 마음속에 간직한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나,그 뜻을 이

루지 못한 심경을 창작활동을 통해서 괴롭고 답답한 정서를 표현하였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39)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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乃千秋而不見. 게다가 천추에도 볼 수 없음에랴!

入空室而獨倚， 빈방에 들어가 홀로 기대섰다가,

對孤帏而切嘆. 외로운 휘장을 마주하고 비탄에 빠지네.

痛人亡而物在， 애통하게도 사람은 죽고 물건은 남으니,

心何忍而復觀. 마음으로 어떻게 참아내며 다시 볼 수 있겠나?

曰晼晚而既没, 해는 저물어 다 넘어가고,

月代照而舒光. 달이 대신 비추며 빛을 발하네.

仰列星以至晨， 별들을 우러러 보며 새벽까지 이르니,

衣沾露而含霜. 옷은 이슬에 젖고 서리를 머금었네.

惟逝者之曰遠， 죽은 아이가 나날이 멀어짐을 생각하니,

愴傷心而绝腸. 마음은 슬퍼지고 간장은 끊어지네.

　

<行女哀辭>

伊上靈之降命， 상제가 수명을 내려주시는데,

何短修之難裁. 어찌하여 장단을 헤아리기 어려운가?

或華發以终年， 혹 노인이 되어서 수명을 마치기도 하고,

或懷妊而逢災. 혹 회임하자마자 재앙을 만나기도 하네.

感前哀之未闋， 슬프게도 지난 슬픔 미쳐 다하지도 않았는데,

復新殃之重來. 다시 새로운 재앙이 거듭 닥쳐왔네.

方朝華而晚敷， 무궁화가 저녁에 피는 것처럼,

比辰露而先晞. 새벽이슬 보다 먼저 말라버리네.

感逝者之不追， 죽은 자를 따라갈 수 없음을 생각하니,

悵情忽而失度. 슬픈 마음은 멍해지고 평상심을 잃네.

天盖高而無階， 하늘은 높이 덮여 층계도 없는데,

懷此恨其誰訴　 이 한을 품고서 누구에게 하소연할까?

자식을 잃은 슬픈 일을 겪은 까닭으로 그는 다른 사람이 슬프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마치 자신의 일처럼 슬픈 감정을 토로하고 있으며,한 여인의 불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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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동정심을 갖는다.또한 封建主義 儒敎思想이 남녀

간의 자유로운 혼인을 제약하는데 대해 매우 분개하였다.

<憨志賦>의 여주인공이 혼인의 자유를 갈망하나 유교적인 규범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만 하

는 그녀의 서글픈 마음을 “思同游而無路,情奎隔而靡通.哀莫哀于永绝,悲莫悲于

生離.”시인은 이러한 생이별에 대한 아픔과 사랑하는 이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

룰 수 없는 현실에 깊이 동정하고 있다.

<憨志賦>40)

竊托音於往昔， 지난날 몰래 소식을 부탁하였으나,

迄來春之不從. 끝내 봄이 와도 이르지 않네.

思同遊而無路， 함께 노닐려 해도 방법이 없으니,

倩壅隔而靡通. 마음은 가로막혀 통하지 않네.

哀莫哀於永絕， 애달프기는 영원한 이별만큼 애달픈 것이 없고,

悲莫悲於生離. 슬프기는 생이별만큼 슬픈 것이 없네.

豈良時之難俟， 어찌 이리 좋을 때 기다리기가 어려운가?

痛予質之日虧. 애통함으로 내 몸은 나날이 일그러지네.

登高樓以臨下， 높은 누대에 올라 아래를 굽어보고,

望所歡之攸居. 그 사랑하는 임이 사는 곳을 바라보네.

去君子之清宇， 군자의 깨끗하고 조용한 집을 떠나서,

歸小人之蓬廬. 소인의 띠 집으로 돌아가야겠네.

欲輕飛而從之， 가볍게 날아서 임을 따라가고 싶어도,

迫禮防之我拘. 예법에 갇혀 나 자신을 구속하네.

妾穢宗之陋女， 첩은 보잘것없는 집안의 못난 여식으로,

蒙日月之餘輝. 해와 달 같은 은혜를 입어,

委薄軀于貴戚， 미천한 몸을 제왕의 친척에게 맡기고,

奉君子之裳衣. 나리의 옷을 받들어 모시게 되었네.

40)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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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序文에서 이웃집의 딸을 좋아하고 있었는데,당시 좋은 媒婆가 없어서 혼

례가 그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그 딸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게 되었다.그

러한 사정을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나는 마음에 느끼는 바가 있어서

이에 賦를 지었다.라고 적고 있다.41)

平虏 將軍인 劉勛의 妻子인 王宋은 20년이 다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하여 이에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으로 들여 王宋을 쫓아냈는데,이일을 두고 曹植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시인은 이러한 이유를 구실삼아 버림을 받은 王宋을 생각하며

<棄婦篇>에서 말하기를

悲鳴夫何爲. 슬피 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丹華實不成. 붉은 꽃이 열매를 맺지 못해서 이네.

拊心長嘆息. 가슴을 치며 길게 탄식하니

無子當歸寧. 자식이 없으면 친정집에 돌아와야 하네.

有子月經天. 자식 있는 사람은 달이 하늘에 떠서 가는 것과 같고

無子若流星. 자식 없는 사람은 떨어지는 별과 같으니

天月相终始. 하늘과 달은 언제나 함께 있지만

流星没無精. 떨어지는 별은 빛이 없어져 버리네.

<代劉勋妻王氏見出爲詩>

人言去婦薄, 누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부인의 덕행이 박하다 말하나

去婦情更重. 버림받은 부인의 정은 더욱 깊다네.

千里不唾井, 천리 길 떠나가더라도 우물에 침을 뱉지 않는 법인데

况乃昔所奉. 하물며 옛날에 받들던 분이야 더 말할 나위 있으랴.

遠望未爲遥, 멀리 바라보니 아직 그리 멀지 않으나

脚躇不得共. 머뭇거리며 차마 가질 못하네.

41)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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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없는 것은 여자의 잘못이 아닌데,그녀의 이러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

하는 이유는 봉건주의 사회에서 자식을 갖지 못하는 여자는 부모와 조상에게 불

효를 저지른 것으로 버림을 받는 것이 당연한 사회적 풍조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 당시는 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아주 낮았으며,자식을 가져야만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고,자기의 인생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필수 조

건이었기 때문에 曹植은 버림받은 婦女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수많은 작품

속 주제로 그들의 아픔을 표현하였다.

또한 <出婦賦>에서도 이와 비슷한 아픔을 노래하고 있다.이와같이 그는 자신

의 수많은 작품 속에서 이러한 아픔을 간직한 여인네들의 애환과 고통을 심도

있게 묘사하였다.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曹植의 前期 女性을 주제

로 한 작품은 대부분 대상을 客觀的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으며,그 표현이 진

솔하고 虛構的 구성이 아닌 현실생활을 사실적이고 반영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비유나 寄託의 수법 사용은 적은 반면 직접적인 표현방법이 늘었고,풍격은 오히

려 밝고 호쾌한 면을 알 수 있다.42)

建安25년 曹丕가 황제에 등극한 해 曹植의 나이 29세가 되던 시기,그에게는 정

치적으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권력 구도에서 형인 曹丕에게 밀린 후

각가지 제약과 견제로 말미암아 주변 생활환경이 급변하면서,그 작품의 내용 또

한 이전과는 확실한 변화를 가져왔다.청년시절 자신이 품었던 포부와 기개를

실현할 수 없다는 실망감과 현실과 이상간의 갈등 속에서 오는 아픔을 불행하고

슬픈 처지의 여인에게 寄託하여 자신의 울분을 토로하기 시작하였다.

後期 女性을 주제로 한 작품에서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사실 묘사를 자제하는

반면 비유와 은유적인 수법으로 버림받은 불우한 女性의 形象을 빌어 자신의 처

지와 심정을 나타내고자 했다.

42)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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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後期의 詩歌

(제1기:建安23年(218)~黃初7年(226),제2기:太和 元年(227)~太和6年(232))

장르상으로 보면 曹植의 80여 수 작품들은 모두 抒情詩에 속하며 前期에 쓰여

진 10여수는 주로 이별,친구에게 보내는 시,그리고 游宴詩로 구분할 수 있다.

後期 작품 중에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활동한 작품이 많았는데,예를 들면 雜

詩,詠史,宴會,從軍,田園,棄婦,游仙 等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적으로나 사상적

으로 前代에 비하여 선구자적 역할을 한 작품들을 볼 수 있다는 점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다.

前期의 詩歌는 주로 자신의 理想과 抱負를 樂觀的이며 浪漫的인 情感으로 묘사

하며 귀족적인 특색을 보인 반면,後期 詩歌는 이상과 현실의 모순에서 오는 비

분과 격정을 분출시킨 작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曹植의 後期 詩歌들은 대

략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43)

첫째는 자신과 친구를 박해하는 것에 대한 비분을 서술한 작품들이고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野田黃雀行>,<贈白馬王彪>가 있다.

<野田黃雀行>44)

高樹多悲風， 높은 나무에 슬픈 바람 많이 불고

海水揚其波. 바닷물은 파도를 드날린다.

利劍不在掌， 날카로운 칼 내 손에 없으니

結友何須多. 친구를 사귐이 어찌 꼭 많아야 할 것인가.

不見篱間雀， 보지 못했는가,울타리의 참새가

見鹞自投羅. 새매 보고 피하려다 그물에 뛰어드는 것을

羅家得雀喜， 그물 친 사람은 참새 잡아 기뻐하나

少年見雀悲. 소년은 참새 보고 슬퍼한다.

43)〈曹植前後詩歌比较〉,廣西師範大学学報,研究生專辑,1992,pp29-30

44)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p2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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拔劍捎羅网， 칼을 뽑아 그물을 끊어주니

黄雀得飛飛. 참새는 훨훨 날아간다.

飛飛摩蒼天， 훨훨 푸른 하늘에 날았다가

來下謝少年 내려와 소년에게 감사하네.

<贈白馬王彪>45)

其一

謁帝承明庐， 승명려에서 임금을 알현하고

逝將歸舊疆. 장차 옛 땅으로 돌아가려 할 제

清晨發皇邑， 이른 아침 낙양을 떠나

日夕過首陽. 저녁 무렵에 수양산을 지나네.

伊洛廣且深， 이수와 낙수는 넓고도 깊은데

欲濟川無梁. 건너려 해도 강에 다리가 없네.

泛舟越洪濤， 배 띄워 큰 파도를 헤쳐 건너려니

怨彼東路長. 동쪽으로 돌아가는 저 길이 먼 것을 원망하노라.

顧瞻戀城阙， 뒤돌아보며 성궐을 떠나기 아쉬워하며

引领情内傷. 목을 길게 빼서 바라보니 감정에 가슴이 상하네.

其二

太谷何寥廓， 태곡은 어찌 이리 쓸쓸한가,

山樹鬱蒼蒼. 산에 나무만 울창하게 짙푸르다.

霖雨泥我涂， 장맛비에 내 가는 길 진흙탕 되고

流潦浩縱横. 흐르는 도랑물은 종횡으로 세차다.

中逵绝無轨， 길에는 수레바퀴 자국도 두절되어

改辙登高岡. 길 바꿔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노라.

修坂造雲日， 기나긴 산비탈이 구름 속에 들어가니

我馬玄以黄. 내 말은 누렇게 병이 들었네.

45)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p18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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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三

玄黄犹能進， 누렇게 병들어도 말은 나아갈 수 있지만

我思鬱以䊸. 내 마음은 울적하네.

鬱䊸將何念, 울적하여 나아가기 어려우니

親愛在離居. 친애하는 이와 떨어져 살게 되어서라네.

本图相與偕， 본래 함께 가고자 했으나

中更不克俱. 중도에 바뀌어 함께 갈 수 없었네.

鴟梟鳴衡㧖， 올빼미는 수레 채 끝 횡목과 멍에 가에서 울고

豺狼當路衢. 승냥이는 큰 길을 가로막는다.

蒼蝇間白黑， 파리들 흑백을 전도시키고

讒巧令親疏. 참언과 교묘한 말들 골육의 정 소원케 한다.

欲還绝無蹊， 돌아가려 해도 길이 끊어지고 없으니

攬辔止踟蹰. 고삐 잡고 머뭇거리고 있을 뿐이라네.

其四

踟蹰亦何留. 머뭇거리면서 또 어찌 머무르나

相思無终极. 그리워하는 마음 끝이 없기 때문이네.

秋風發微凉， 가을바람 일어 약간 서늘하고

寒蝉鳴我側. 쓰르라미 내 곁에서 우네.

原野何萧條， 들판은 어찌 이리 스산한가.

白日忽西匿. 태양은 홀연 서산으로 숨어버리네.

歸鳥赴喬林， 돌아가는 새는 높은 나무의 숲으로 향하며

翩翩厲羽翼. 훨훨 날개 짓을 하네.

孤獸走索群， 외로운 짐승도 무리 찾아 헤매느라

銜草不遑食. 풀을 머금고도 한가로이 먹지 못하네.

感物傷我懷， 경물들 보고 느끼자니 내 마음 더욱 서러워

撫心常太息. 가슴을 어루만지며 길게 탄식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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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五

太息將何爲, 길게 탄식한들 무엇 하리오

天命與我違. 운명이 나와 어긋난 것을.

奈何念同生， 동생을 그리워한들 무슨 소용 있겠는가.

一往形不歸. 한 번 가면 몸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데.

孤魂翔故域， 외로운 넋은 옛 땅을 날아다니는데

靈柩寄京師. 영구는 낙양에 맡겨져 있네.

存者忽復過， 산 자는 홀연히 생을 다할 것이고

亡没身自衰. 죽으면 저절로 썩어 없어지리라.

人生處一世， 사람이 한 생을 살다가

去若朝露晞. 떠나갈 땐 마치 아침 이슬 마르듯 하네.

年在桑榆間， 내 나이도 늘그막

影響不能追. 시간은 그림자나 소리처럼 뒤쫓을 수 없구나.

自顧非金石， 스스로 이 몸 쇠나 돌 같이 오래지 못함을 생각하니

咄唶令心悲. 아아,마음이 슬퍼지네.

其六

心悲動我神， 마음이 슬퍼 내 정신을 동요시키지만

棄置莫復陳. 내버려두고 더 이상 말하지 않으리.

丈夫志四海， 대장부는 천하에 뜻을 두니

萬里犹比隣. 만 리 먼 곳도 가까운 이웃 같네.

恩愛苟不虧， 은혜롭고 사랑하는 마음이 줄지 않는다면

在遠分日親. 멀리 있어도 그 정분은 날로 깊어지리니

何必同衾帱， 어찌 반드시 한 이불을 덮고 같은 침대에서 지내야

然後展殷勤. 은근한 정이 드러나는 것이겠는가.

憂思成疾疢， 근심하여 열병을 앓는다면

無乃儿女仁. 어찌 아녀자의 사랑이 아니겠는가.

倉卒骨肉情， 갑작스레 헤어지는 골육의 정이

能不懷苦辛？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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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七

苦辛何虑思, 괴로워하며 무슨 생각을 하나

天命信可疑. 운명은 참으로 의심스럽네.

虛無求列仙， 여러 신선들 찾아다니는 것도 하무한 일

松子久吾欺. 적송자는 오랫동안 나를 속였구나.

變故在斯須， 변고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니

百年誰能持. 그 누가 백년을 살 수 있으리오.

離别永無會， 이제 이별하면 영원히 만날 수 없거늘

执手將何時. 어느 때나 손을 잡아 볼 수 있으려나.

王其愛玉體， 왕께선 몸을 소중히 하여

俱享黄發期. 함께 누런 머리 되도록 장수를 누려봅시다.

收淚即長路， 눈물 거두고 먼 길 떠나며

援笔從此辭. 붓 들어 시 몇 수로 이로써 작별을 고하노라.

이 작품은 형제 사이에 생이별의 아픔을 토로하고 정치적 압박 아래서 生死를

보존할 수 없음을 우려하고,또한 그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에 대하여 강렬하게 격

분하며 항의하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는 思婦나 棄婦의 形象으로 자신의 신세를 寄託의 수법을 통해서 감정을

표출한 詩歌들이다.<美女篇>,<七哀詩>,<雜詩>,<西北有織婦>,<南國有佳

人>등을 대표작으로 들 수 있다.이들 詩歌들은 정감이 처량하고 함축이 깊어

무궁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셋째는 자신의 정치적인 뜻을 술회한 詩歌이다.<白馬篇>,<雜詩.五>가 대표작

으로 이 시편들에는 黃初 이후 불안한 정국에서 立功하려는 열망이 강하게 나타

나 있으며 유가사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46).

46)〈曹植前後詩歌比较〉,廣西師範大学学報,研究生專辑,1992,pp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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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詩 五>47)

僕夫早嚴駕， 마부가 일찍 수레를 손보는 것은

吾行將遠游. 내 장차 먼 길 떠나려 하기 때문이라네.

遠游欲何之, 먼 길 떠나 어디로 가려 하는가

吴國爲我仇. 오나라가 나의 원수라네.

將骋萬里途， 장차 만 리 길을 내달리려는데

東路安足由. 봉지 가는 동쪽 길을 어찌 거쳐 가겠는가.

江介多悲風， 강가엔 서글픈 바람이 많고

淮泗馳急流. 회수와 사수에 급한 물결 달린다.

愿欲一轻濟， 단번에 훌쩍 건너고 싶지만

惜哉無方舟. 아쉽도다.배가 없구나.

閑居非吾志， 한가로이 지내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니

甘心赴國憂. 기꺼이 나라의 걱정 풀기 위해 나서고 싶네.

넷째는 遊仙詩이다.왕권구도에서 형인 曹丕에게 밀린 후 억압과 감시로 인해

좌절감으로 세월은 흐르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없다는 초조함과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그는 허구적 구상체인 신선을 통한 해탈을 동경하게 된다.

<仙人篇>,<遊仙詩>,<遠遊篇>등은 逍遙하는 神仙의 묘사로 모두가 맑고 깨끗

함과 고결함을 추구하였다.이러한 추구는 그가 동경했던 이상세계의 상징이기도

하다.

<仙人篇>48)

仙人攬六箸， 신선은 대젓가락 여섯을 손에 쥐고

對博太山隅 태산 모퉁이에서 마주보고 육박을 놀고 있네.

湘娥拊琴瑟， 상강의 여신은 금과 비파를 뜯고

47)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p169-170

48)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p23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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秦女吹笙竽 진나라 여인은 피리를 불고 있구나.

玉樽盈桂酒， 옥 술통에 계수나무 술이 가득하고

河伯献神魚 하백은 신령스런 물고기를 바치네.

四海一何局， 세상은 어찌 이리 좁은가

九州安所如 천하의 땅 어디로 갈 것인가.

韩终與王喬， 한종과 왕자교는

要我于天衢 하늘 거리에서 만나지고 나를 부르네.

萬里不足步， 만 리 길도 한 걸음이 못 되어

轻举凌太虛 가벼이 날아 하늘에 오른다.

飛腾逾景雲， 오색찬란한 구름을 넘어 날아오르니

高風吹我軀 높이 부는 바람 내 몸에 불어오네.

回駕觀紫微， 수레를 돌려 자미궁을 바라보고

與帝合靈符 천제와 신령스런 부적을 맞추어 보네.

阊阖正嵯峨， 천문은 마침 우뚝 높이 솟아 있고

雙阙萬丈餘 양쪽 망루는 높이가 만여 장이나 되는구나.

玉樹扶道生， 옥수는 길을 따라 자라있고

白虎夹問樞 백호는 문지도리를 끼고 있네.

驅風游四海， 바람을 몰아 타고 사해에서 노닐고

東過王母庐 동쪽으로 서왕모의 거처를 지나가네.

俯觀五岳間， 오악의 사이를 굽어보니

人生如寄居 인생이란 세상에 잠시 몸 붙여 사는 듯하네.

潜光养羽翼， 빛을 거두어 날개를 기르며

進趣且徐徐 앞으로 나아가며 천천히 행동하리라.

不見昔轩辕， 보지 못했는가,헌원씨가

升龙出鼎湖 용을 타고 정호를 떠난 것을.

徘徊九天下， 가장 높은 하늘 위에서 배회하며

與尔長相須 그대를 오래오래 기다리네.



- 38 -

<遊仙>49)

人生不满百. 사람이 살아 백 살을 채우지 못하는데

戚戚少歡娛. 해 마다 해 마다 즐거운 일 적네.

意欲奮六翮. 이 내 마음은 날개깃을 떨쳐

排雾陵紫虛. 안개를 밀치고 하늘에 오르고자 하네.

虛蜕同松喬. 적송자와 왕자교 같이 속세를 벗어나

翻迹登鼎湖. 날아서 정호에서 올라가네.

翱翔九天上. 높은 하늘을 날아돌고

骋辔遠行游. 말을 타고 한껏 달려 먼 곳에 가 노닌다.

東觀扶桑曜. 동쪽으로 부상의 햇빛을 보고

西臨弱水流. 서쪽으로 약수의 흐르는 물가에 임한다.

北极登玄渚. 북쪽으로 현천저에 이르고

南翔陟丹邱. 남쪽으로 단구를 날아오른다.

後期에 들어서 그는 주제의 범위를 다양한 부분으로 확장했을 뿐 아니라,소재

의 특징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前期는 표현기법이 눈앞에 펼쳐진 사실이나

실제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묘사수법을 선호하

였다면 後期에 들어와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비유와 은유적 표현기법을 사용하여

깊은 含意를 지니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행동의 제약과 감시를 받는 상황에서

그는 늘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어느 때는

역사 속 인물을 중심으로,혹은 신화나 전설 속 인물을 통해서,혹은 버림받은

부인의 허구적 구상을 통해서,시집 못 간 아리따운 여인의 形象을 통해서 자신

의 심경을 寄託하는 수법으로 묘사하고 있다.50)

예를 들면 버림받은 부인을 주제로 한 작품 <棄婦詩>에서 자식을 낳지 못해

버림받은 여인 形象을 묘사하면서 남편의 무정함을 남편의 이름을 들어 직접적

으로 풍자하고 있다.“諷刺劉勋藉無子出妻”청소년기 曹植은 현실이나 미래에 대

49)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254

50)〈淺論曹植詩歌的形象寄托手法〉,張家口技術学院学報,第18卷 第4期,2005,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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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기대와 희망이 충만한 시기여서 <棄婦篇>에서 보이는 것처럼

慷慨有餘音. 비분강개한 소리는 여운이 있고

要妙悲且清. 가느다란 소리 슬프고도 맑네.

晚获爲良實. 늦게라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으니

愿君且安寧. 그대여 잠시 편안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슬프지만 자연스럽고 품위가 있으며 오묘한 아름다움이 나타나 있다.

後期의 작품 <浮萍篇>,<種葛篇>,<七哀>시 중에서는 확연히 버림받은 여인

의 形象에 寄託하여 자신의 가슴 속의 우려와 원망을 토로하고 있다.표현기법

상 前期가 事實위주로 구성되어졌다면,後期의 작품들은 허구와 현실과의 수준

높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51)그의 많은 後期 작

품들은 비록 직접적으로 현실의 실상이 구성되지는 않았지만,오히려 현실적 구

성보다 훨씬 더 깊이 현실의 처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52)

前期의 <送應氏>와 後期의 작품인 <丹霞蔽日行>을 비교해 보면 前期 작품은

실제 전쟁의 참상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垣墙皆頓擗， 담장은 죄다 부서지고 갈라지고

荆棘上参天. 가시나무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네.

不見舊耆老， 옛 노인들은 보이지 않고

但睹新少年. 다만 낯선 젊은이들만 보인다.

이처럼 현실생활의 形象을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서 그려내어 전쟁의 아픔을 토

로하고 있다.한편 後期의 작품인 <丹霞蔽日行>은 역사를 제재로 하여 개인의

회포를 토로한 咏史詩로서 商,周,秦,漢의 역사적인 흥망성쇠의 감상을 서술하

는 것 이외에도 우리들로 하여금 어느 왕조를 막론하고 혼란한 사회를 조성하고

학대를 일삼는다면 결국은 반드시 패망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51)〈曹植前後詩歌比较〉,廣西師範大学学報,研究生專辑,1992,p27

52)〈關于曹植女性题材的詩歌的解读〉,山西農業大学 学報，第6卷 第2期,2007,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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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送應氏>53)

其一

步登北邙阪， 북망산 비탈을 걸어올라

遥望洛陽山. 멀리 낙양의 산들 바라보네.

洛陽何寂寞， 낙양은 어찌 이리도 적막한가.

宫室盡烧焚. 궁실이 모두 불타버렸네.

垣墙皆頓擗， 담장은 죄다 부서지고 갈라지고

荆棘上参天. 가시나무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네.

不見舊耆老， 옛 노인들은 보이지 않고

但睹新少年. 다만 낯선 젊은이들만 보인다.

側足無行徑， 발걸음을 옆으로 돌려 걸어도 길이 없고

荒疇不復田. 황폐해진 밭은 더 이상 농사짓지 않는다.

游子久不歸， 집 떠난 나그네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으면

不識陌與阡. 밭 사이로 난 길 분간하지 못하리라.

中野何萧條， 들판은 어찌 이리도 쓸쓸한가.

千里無人烟. 천리에 사람 흔적 없구나.

念我平常居， 지난날 친한 이들 생각하니

氣結不能言. 목이 매여 말도 할 수 없네.

其二

清時難屢得， 태평 시절은 자주 만나기 어렵고

嘉會不可常. 좋은 만남은 늘 있지 않다네.

天地無终极， 천지는 다함이 없건만

人命若朝霜. 사람 목숨은 아침 이슬 같다네.

愿得展嬿婉， 원컨대 편안하고 순조롭게

我友之朔方. 나의 벗 북쪽으로 가기를.

親昵并集送， 친한 이들 모두 모여 전송하려고

置酒此河陽. 이곳 강북 쪽에 술상을 차렸네.

53)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p16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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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馈岂獨薄， 준비한 음식이 어찌 풍성하지 않으랴만

賓饮不盡觞. 손님들은 술잔을 다 비우지 못하네.

愛至望苦深， 사랑이 지극하면 바라는 것도 아주 많으니

岂不愧中腸. 어찌 내 마음 부끄럽지 않으리오.

山川阻且遠， 산과 물 가로 막히고 멀기도 한데

别促會日長. 이별은 임박하고 만날 날은 아득하여라.

愿爲比翼鳥， 원컨대 함께 나는 비익조 되어

施翮起高翔. 날개 펼쳐 높이 날아오르고 싶네.

<丹霞蔽日行>54)

纣爲昏亂. 주왕은 어리석고 무도하여

虐残忠正. 충성스럽고 바른 신하들을 해쳤네.

周室何隆. 주 왕실은 얼마나 융성하였던가.

一問三聖. 한 집에 성인이 세 분이 나셨네.

牧野致功. 하늘도 천명을 바꾸었네.

漢祚之興. 한 고조가 일어난 것은

階秦之衰. 진 나라의 쇠락을 뒤이은 것이네.

雖有南面. 비록 남쪽을 향해 황제를 일컬었지만

王道陵夷. 왕도는 쇠락하였네.

炎光再幽. 국운의 불빛이 재차 어두워지더니

殄滅無遺. 홀연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었네.

趙幼文은 “이 詩歌는 魏统治者들이 宗室을 멀리하여 결국에는 멸망할 위기에

처하리라는 암시로 일종의 諷刺的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생각했다.이로 인해

曹植의 後期 작품은 허구적인 구성에 편중하는 경향이 있으나 결코 현실사회를

외면하지는 않은 듯하다.

曹植의 後期詩歌는 前期詩歌에 비해 抒情性 이외에도 思想性에 더욱 주목하고

54)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p25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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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다.55)허구적인 구성으로 사실을 묘사하고 있으며,허구와 사실

을 결합하는 표현수법으로 하는 詩 세계의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변화무쌍

하고 오묘한 경지로 빠져들게 한다.

抒情的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前期의 작품은 대다수가 눈앞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말하거나 눈앞의 情景에 의해 감흥을 상호 결합하는 방식으로 서술했다.

後期에 그는 抒情을 묘사하는 수법을 다양한 방면으로 시도하고 있다.우선 그는

比,興의 수법을 많이 사용하였다는 점이다.예를 들면 棄婦,美女,游仙,咏物 등

을 비유의 소재로 사용하였다.<浮萍篇>,<種葛篇>,<七哀>는 《詩經》 “氓之

嗤嗤,抱布贸絲”의 이러한 단순한 棄婦詩가 아니며,曹植 자신의 처지를 허구

적 形象을 통하여 자신의 슬픈 처지를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浮萍篇>에서 “浮萍寄清水.부평초는 맑은 물에 기생하여 随風東西流.바람 따

라 이리저리 흘러 다니네.”여기에서 曹植은 자신의 뒤숭숭하고 불안한 당시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듯하다.

行雲有返期. 떠나는 구름은 돌아올 때가 있는데

君恩儻中還. 당신의 사랑도 혹시 중도에 돌아올까요.

慊慊仰天嘆. 원망스러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노니

愁心將何愬. 근심스런 마음 장차 어디에다 하소연할까요.

日月不恒處. 세월은 늘 한 곳에 머물지 않고

人生忽若寓. 인생이란 잠시 머무는 나그네살이랍니다.

悲風來入懷. 슬픈 바람 불어와 휘장에 불어드니

淚下如垂露. 눈물이 이슬 떨어지듯 흘러내리네.

發箧造裳衣. 바느질 상자를 열어 새 옷 만들려고

裁缝纨與素. 흰 깁과 명주로 재봉을 하렵니다.

이러한 개인의 처지에 대한 느낌과 우주관적 관념이 서로 융합되어

君恩儻中還. 당신의 사랑도 혹시 중도에 돌아올까요.

55)〈曹植前後詩歌比较〉,廣西師範大学学報,研究生專辑,1992,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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慊慊仰天嘆. 원망스러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노니

청아하고 고결한 사상을 曹植 자신과의 융합을 통해서 자아를 표현해 낸 것일

뿐 버림받은 여인의 形象을 객관적으로 재현한 것이 아니다.

<美女篇>“佳人慕高義,求賢良獨難.衆人徒嗽嗽,安知彼所觀”

<雜詩> “南國有佳人”,“時俗薄朱顔,誰爲發皓齒”

理想과 現實,個人과 社會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모순을 토로하는 슬픔은 曹植

개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동시에 당시 사회풍조와 시대적 아픔이기도 하다.

曹植의 부녀자를 주제로 한 詩歌들은 부녀자들의 정서를 대신하여 서술한 것이

아니라,曹植 자신의 形象을 비유하여 표현한 것들이기 때문에 깊은 감동을 자아

내게 하며,허구적인 구성으로 한 인물의 形象을 빌어 曹植 자신의 깊은 의식공

간을 묘사해내고 있다.이러한 작품세계 속에는 그의 영혼의 강렬한 정서적 분위

기가 충만하며 이와 동시에 咏物과 咏史를 통해서 자신의 심경을 노래하였다.

이처럼 抒情을 표현한 수법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曹植의 後期詩와 前期詩를

서로 비교해 보면 抒情性에 있어서 이미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前期 詩歌에서는 사물을 묘사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서술하고자 할 때는 직접적

인 서술 방식으로 표현돼 詩語의 사용과 形象의 묘사에서 그의 천재적인 기질이

잘 나타나 있다.<自馬篇>에서는 몸을 아끼지 않고 의로서 나라에 충성을 다하

고자 하는 열정과 호탕하고 희망에 찬 원대한 포부를 엿볼 수 있다.표현수법에

있어서는 직접적이고 사실위주로 표현하고 있으며,조금도 비유나 은유의 느낌을

찾아 볼 수 없다.그러나 後期작품에서는 확실하게 침착하고 깊이가 묻어나는 비

극적 아름다움이 묻어있다.

曹植의 前期 詩歌에도 슬프고 가슴 아픈 심경을 나타내는 작품들이 있다.예를

들어 <送應氏>에서 전쟁의 참상이나 세월의 덧없음을 노래한 것이 있지만,前期

의 이러한 슬픈 감정은 단지 세월이 흘러감을 안타까워하는 것일 뿐 대부분의

분위기는 밝고 활기차다.그러나 後期에 들어서는 시대적,사회적환경과 개인의

신세가 같이 융합되어 曹植 자신의 예술적 특성을 잘 드러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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曹植은 자신의 정치적 이상 추구는 이상과 현실과의 커다란 괴리로 인해 슬퍼

하고 원망하는 정서가 後期의 모든 詩歌마다 드러난다.자신의 신세에 대한 슬픔

이나 원망을 하고는 있지만,怒하지 않은 정서이며 나라와 백성에 대한 걱정 등

을 담고 있다.때로는 답답함과 울적함을,때로는 원망하고 애통함을 진한 슬픈

감정으로 나타내고 있다.

<七哀>를 예를 들면 이 詩歌는 전통적인 閨怨詩로서 규중에 있는 한 여인이 멀

리 원정 나간 자신의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슬퍼하는 연민의 정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이 詩歌에서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전통적인 규원시중의 남편을 그

리워하는 形象은 성격상 다르다.그는 단지 슬프게 자신이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

음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또한 자기와 남편이 예전에 나눴던 부부간의

정을 회상하고 있다.여기에서 曹植은 실제로 남편을 사모하는 한 부인의 形象을

빌어 남편을 사모하는 정을 은유적 수법으로 자신의 정치적 소외감에서 오는 아

픔을 달래고자 하였다.그는 비록 청년시절 정치적인 이상과 진취적인 기상과 포

부는 버렸지만 결코 현실도피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曹植의 詩歌 중 女性을 주제로 한 작품은 대부분 後期에 창작된 것으로 曹植의

비극적인 신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품을 잘 음미해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56)

56)〈曹植前後詩歌比较〉,廣西師範大学学報,研究生專辑,1992,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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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女性 形象의 內容分析

詩歌는 함축미를 가지며,극히 제한된 문자로 폭넓은 사회현실과 작가의 내심에

담고 있는 풍부한 감정세계를 표현해 내는 창작 활동이다.이러한 形象을 이용하

여 審美的인 묘사를 실천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지름길이다.曹植은 이러한 形

象을 사용하여 현실세계에서 느끼는 감정을 寄託하여 자신을 비유하였으며,그의

작품 중에 나타난 풍부한 감정은 曹植에 의해서 조성된 形象을 통하여 밖으로

발산되어졌다.

女性의 形象은 曹植의 詩歌 創作 중에서 지금까지도 학술계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었다.이러한 形象은 대체적으로 하나는 “美女”，또 다른 하나는 “怨婦”로

크게 양분된다.여기에서 “怨婦”는 광의적 의미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원한을 노래한 詩歌로 閨怨詩의 성격이 강하다.“美女”나 “怨婦”를 막론

하고 이를 분석,정리하는 과정에서 曹植의 詩歌 중에서 女性의 形象은 일부분은

사실이고,다른 일부분은 寄託의 수법을 이용하여 曹植 자신을 비유한 것들이

다.57)

寫實的인 女性의 形象은 曹植의 前期作品 중에서 자주 나타나고,비유적인 수법

은 後期 詩歌에서 자주 출현한다.이러한 것들은 曹植의 인생과 사상,시대적 배

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曹植의 유년시절은 부족함 없는 부유한 생활을 누렸으며,위로는 부친의 총애와

아래로는 형제지간의 사이도 돈독하여 그의 詩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밝고 거

침이 없었다.曹丕가 황위에 즉위한 후 그는 종일 아주 험악한 환경에서 감옥이

나 다름없는 연금생활을 하였다.원대한 포부는 있으되 펼칠 기회가 없었다.(“圈

牢之养物”，“抱利器而無所施”)이러한 주위 환경의 변화는 그의 詩歌내용과 정감

에서 이전과 다른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그의 후반기 詩歌의 창작기법이 자주

모종의 사물에 寄託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비유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曹植의 현존하는 詩歌 중 棄婦(怨婦),思婦의 形象을 그린 작품은 십 여수가 있

는데 <棄婦篇>,<種葛篇>,<浮萍篇>,<雜詩.西北有織婦>,<七哀詩>,<雜

57)〈曹植女性题材作品前後期之比较〉,湘潭師範学院学報,第19卷,1998.3,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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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攬衣出中閨>,<雜詩.高臺多悲風>,<雜詩.南國有佳人>,<美女篇> 등이다.

내용상으로 분류해 보면 怨婦(棄婦)류에 속하는 작품으로는 <棄婦篇>,<出婦

賦>,<種葛篇>,<浮萍篇>등 5篇이고,思婦類에 속하는 것은 <雜詩.西北有織

婦>,<七哀詩>,<雜詩.攬衣出中閨>등 3篇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그 중

에서 棄婦詩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58)思婦類에 속하는 작품들도 묘사된 여

자들의 처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떨어져 살면서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으

로,형식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사이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 버림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다음은 ‘美女’와 ‘怨婦’,‘思婦’의 形象을 구분해서 알아보

자.

1.美女의 形象

사물에 대한 아름다움을 묘사해 내는 것은 모든 文人들의 한결같은 주제이다.

아름다운 풍경이나 감미로운 느낌,더욱이 아름다운 여인의 용모에 대한 묘사는

당시 모든 文人들이 구현해 내고자 한 대상이다.

예부터 오늘날까지도 중국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중 용모가 뛰어난 여인들

은 文人들에 의해 그들의 아름다운 자태를 다투어 뽐내는 形象은 수없이 묘사되

어져 왔다.일찍이 중국 최초의 詩歌집인《詩經》에서도 女性의 아름다운 容貌와

姿態를 묘사한 작품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國風 衛風>

手如柔荑 손은 부드러운 띠 싹 같고

膚如凝脂 피부는 엉긴 기름같이 윤택하지요

領如蝤蠐 목은 흰 나무벌레 같고

齒如瓠犀 이는 박 씨같이 가지런하지요

58)http://www.docin.com/p-6835891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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螓首蛾眉 매미 이마에 나방 같은 눈썹이고

巧笑倩兮 쌩긋 웃는 예쁜 보조개

美目꟯兮 아름다운 눈이 맑기도 하여라.

《詩經》뿐만 아니라《楚辭》에서는 香草美人을 들어 자신의 인품이나 재능을

노래한 것이나 宋玉이 <登徒子好色賦>에서 미인의 形象을 묘사한 부분들은 사

물에 빗대는 비유수법을 사용하였다.

<登徒子好色賦>

眉如翠羽， 눈썹은 마치 물총 새 깃털과 같고

齒如含貝， 이는 마치 오므린 조개와 같고

肌如白雪， 피부는 또한 힌 눈처럼 깨끗합니다.

腰若束素， 허리는 마치 비단 한필 묶어놓은 듯 하고

嫣然一笑， 어쩌다 한번 자연스럽게 웃음 지으면

惑陽城， 양귀의 귀인들이 술렁대고

迷下蔡. 하채의 왕손들 정신이 혼미 하옵니다.

이처럼 미인에 대한 묘사가 進一步한 점이나 漢樂府에서 “采桑城南隅”에서 羅敷

나 <孔雀東南飛>에서 劉蘭芝 등 美女의 形象을 묘사하는 수법이 나날이 풍부하

고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다.

<孔雀東南飛>

足下躡絲履 발에는 비단 신 신고

頭上玳瑁光 머리에는 대모가 빛나고

腰若流紈素 허리에는 가는 명주가 흐르는 물처럼 곱고

耳著明月璫 귀에는 명월과 같은 귀고리

指如削蔥根 손가락은 하얀 파 줄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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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如含朱丹 입은 붉은 진주를 머금은 듯하며

纖纖作細步 유연히 잔걸음으로 나아간다.

精妙世無雙 그 뛰어난 아름다움은 세상에 다시없다

曹植의 詩歌중에서 美女의 形象을 묘사한 主要 作品으로는 <美女篇>,<閨情

有美一人>,<雜詩 南國有佳人>等이 있으며,순수하게 여인의 미모나 자태 등 외

적인 아름다움만을 묘사하기보다는 대부분 작가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미모의

여자 形象을 빌어 작가 자신의 신세를 나타내고 있다.曹植은 <南國有佳人>중에

서 비유와 寄託의 수법으로 한 아름다운 여자가 世人에 의해 버림받는 현실을

통해 덧없는 세월을 한탄하며 젊은 청춘이 한 순간 지나갔음을 애통해 하는 形

象으로 자신의 웅대한 뜻을 펼쳐 보일 수 없는 애통한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南國有佳人>

南國有佳人， 남쪽나라에 가인이 있어.

容華若桃李. 얼굴이 복숭아꽃 오얏 꽃처럼 예쁘다네.

朝游江北岸， 아침에는 장강 북쪽언덕을 노닐다가.

夕宿潇湘沚. 저녁에는 소수와 상수 물가에서 잠자네.

時俗薄朱顔， 세상이 아름다운 이를 박대하니.

誰爲發皓齒？ 누구를 위해 하얀 이 드러내랴.

俯仰歲將暮， 잠깐사이에 한해가 저물어 가니

榮耀難久恃. 아름다운 모습 오래 지니기 어렵구나.

이 작품은 曹植의 생애 중 후반기에 지어진 것으로 구성이나 창작 수법이 屈原

의 辭賦 중에 등장하는 香草美人의 창작수법과 대단히 흡사하다.비유수법을 사

용한 것이나 아름다운 여인을 자신에게 비유하여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고통과 아픔을 표현한 것들에서 알 수 있다.

이 詩歌의 앞 4구는 중복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언어의 사용이 간명하고 거침이

없다. “南國佳人”의 용모를 마치 아름다운 복숭아꽃에 비유하여 묘사했으며,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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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족적은 “江北”과 “潇湘”을 오가며 총총히 하루 종일 분주히 왔다갔다 하며 부

르는 그녀의 감미로운 소리는 넓은 강 남북에 울려 퍼지네.라고 서술하고 있다.

詩歌의 후반 네 구는 자신의 감회를 토로하고 있다. “時俗薄朱顔，誰爲發皓齒”

이 두 구는 작품의 예술적 매력이 아주 뛰어나며 간명하고 강직하다는 느낌을

준다.제한된 언어이지만 그 의미는 깊고 함축미가 돋보이며 상쾌한 자연의 아름

다움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깊은 감흥을 불러일으키게 한다.이 두 구는 표면

상으로는 뛰어난 미모와 아름다운 노래의 재능을 갖고는 있지만 도리어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는 이 없어서 이러한 글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없는 아픔

과 고뇌를 나타내고자 했다.마지막 2구는 세월의 덧없음과 무정함을 탄식하는

내용으로 한 여인의 아름답고 매혹적인 모습을 오래도록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

을 빌어 자신의 어린 시절에 품었던 기상과 원대한 포부를 발휘할 기회가 없음

을 깊이 한탄하는 내용이다.59)

曹植의 後期 詩歌 중 가장 대표적인 ‘美女’의 形象이 잘 나타난 작품은 바로<美

女篇>이라고 말할 수 있다.<美女篇>은 꽃다운 한창 나이에 혼기에 찬 여자가

시집가지 못해 탄식하는 상황을 통하여 형인 曹丕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능력과

이상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고 소외당하는 자신의 아픔을 미인

의 形象에 寄託하여 묘사하고 있다.

<美女篇>60)

美女妖且閑， 미녀는 예쁘고 조용한데

采桑歧路間. 갈림길에서 뽕을 따네.

柔條纷冉冉， 부드러운 가지는 어지러이 흔들리고

落葉何翩翩. 떨어지는 잎은 어찌 이리 羅敷끼는가.

攘袖見素手， 소매를 걷으니 하얀 손 보이는데

皓腕约金盃. 흰 팔뚝에는 금팔찌를 끼었네.

頭上金爵钗， 머리에는 참새 모양 금비녀 꽂고

59)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10

60)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p25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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腰佩翠琅玕. 허리에는 푸른 구슬을 찼네.

明珠交玉體， 밝은 구슬을 옥 같은 몸에 차고

珊瑚間木難. 산호가 목란 구슬에 섞여있네.

羅衣何飘飘， 비단옷은 어찌 이리도 날리는가.

轻車随風還. 가벼운 옷자락은 바람 따라 펄렁이네.

顧盼遺光采， 돌아보면 맑은 눈빛 넘쳐나고

長啸氣若蘭. 길게 휘파람 불면 숨결은 난초 같은 향기 나네.

行徒用息駕， 길 가는 사람은 그녀를 보고 수레 멈추고

休者以忘餐. 쉬던 사람은 이 때문에 밥 먹는 것도 잊는다.

借問女安居, 그녀가 어디에서 사는가를 물으니

乃在城南端. 성 남쪽 끝에 산다고 하네.

青樓臨大路， 청루는 대로변에 있고

高問結重關. 높은 문은 겹겹이 닫혀있다.

容華耀朝日， 꽃다운 얼굴은 아침 햇살 같이 빛나니

誰不希令顔. 그 누가 아름다운 얼굴 흠모하지 않으랴.

媒氏何所營， 중매쟁이는 무슨 일로 바쁘기에

玉帛不時安. 옥과 비단으로 제때 정혼을 주선 않나.

佳人慕高義， 아름다운 여인은 지조 높은 이를 사모하여

求賢良獨難. 훌륭한 사람 찾지만 정말 유난히 어렵구나.

衆人徒嗷嗷， 뭇 사람들 부질없이 야단들이지만

安知彼所觀. 그녀가 바라는 것을 어찌 알 것인가.

盛年處房室， 꽃다운 나이에 방에만 있으면서

中夜起長嘆. 한밤에도 일어나 길게 한숨짓네.

曹植의 名作 <美女篇>은 아리따운 여인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반려자를 구하

지 못해 나이가 차도록 출가하지 못한 처지를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발휘할 기

회를 얻지 못하는 것에 비유한 대목으로 젊은 날의 시간들이 덧없이 지나갔음을

안타깝고 찹잡한 심정으로 묘사하고 있다.61)曹植은 나라를 보위하고 나라를 위

61)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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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큰 공을 세우기를 원했으나,이러한 그의 이상은 정작 형인 曹丕의 억압과 질

시로 인하여 실현하지 못했으며 비록 관직은 받았으되 한낱 힘없는 관직일 뿐

이었다.더욱이 질시와 핍박에 시달리는 무기력한 자신의 신세를 아리따운 여인

의 形象에 寄託하여 자신의 아픔과 한을 나타내고자 하였다.詩歌 중에는 여인의

아름다운 외모와 기품을 잘 묘사해 냈는데,이는 曹植 자신의 재능과 인품을 비

유한 것으로 여인의 몸에 장식한 화려한 장신구는 자신의 아름다운 덕행을 이러

한 아름다운 사물에 寄託하여 묘사한 것이라 하겠다.이 여인은 외모와 내적인

아름다움이 다 갖추어진 모든 사람들이 흠모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고독히 깊은 규중에 기거하며 살아야 하는가?어찌하여 그는 시집을 가지 못하

는가?여기에서 그는 “求賢良獨難”(훌륭한 배필을 원하지만 구하기가 어렵구나.)

이는 皇帝인 형 曹丕가 자신의 재능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중용할 마음이 없음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며,황제 주변사람들이 그의 재능을 형인 曹丕에게 천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암암리에 비유한 것이라 하겠다.

曹植은 자신의 재능을 펼칠 기회를 만나지 못한 것은 직접적으로 황제를 빗대

어 말하지 않고 황제 주변 사람으로 돌리고 있다.이는 첫째로 그가 황제에게 죄

를 지어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이고 둘째 당시에는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고

관들의 추천이 있어야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여기에서 바로 이 여인이 시집을

가지 못한 주요한 이유로 덕망이 있는 사람이 훌륭한 배필을 추천해 주지 않은

서운한 감정을 曹植은 자신의 처지를 이 여인에게 寄託하여 서술하고 있다.曹植

은 위나라 황실자손으로서 그 신분으로 말하자면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

는 최고의 통치계급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억압과 멸시를 받으며 관직에

중용되지 못한 것을 “求賢良獨難”로 표현하며 탄식하고 있다.“衆人”4구에서 말

하는 이 주위 사람들은 미인의 내적 슬픔과 괴로움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

다.그녀는 이미 혼기가 다 되어도 규방에 홀로 기거하며 탄식하는 이유를 曹植

자신이 정치적으로 중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억압과 질시를 받는 현실에서 자신

의 무기력으로 인한 슬픈 심경을 토로 하고 있다.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여인의

形象을 빌어 자신의 처지와 괴로운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데,그 중에는 깊은 정

치적 실의와 인생의 슬픔을 여인의 슬픔으로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도 있

다.이 시의 창작수법은 중국古代詩歌의 전통수법인《詩經》과《楚辭》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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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였다.

<美女篇>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을 비유하여 자신의 포부와 의지를 나타내었으

며,아름다운 여인이 시집가지 못한 처지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알아주는 이가 없어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함을 비유하고 있다.여기서 내

용은 완곡하게 함축되어 있고 의미는 심오하고 깊은 含意가 숨겨져 있다.사실

美女를 빌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이상과 포부에 대한 열망이며 이렇게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이 현실세계에 대한 원망과 괴로운 심경을 서술하

고자 했을 것이다.이 작품에 대한 평가로 淸代 王堯衢가 말하기를 “子建求自試

而不見用，如美女之不見售，故以爲比.”(曹植은 스스로 재능을 가졌으나 크게 중

용되지 못했다.마치 아름다운 여인이 좋은 남편감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비

유했다.)62)라고 쓰고 있다.이 詩歌의 언어는 화려하고 정교하며 묘사가 아주 자

세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形象을 묘사한 것으로써,이 작품을

두고 또 다른 평론가들은 <美女篇>은 의미가 깊고 의미심장하며 음절의 품격이

모두다 극히 자연스럽다.63)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기를 천고의 걸작이라고 말

하는 데 그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님이 확실하다.

그의 이러한 종류의 여인의 形象을 묘사한 작품은 漢代 樂府 작품 속에서도 다

수가 보인다.그중에서 유명한 작품이 <陌上桑>으로 여기에서 우리는 曹植의 이

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前代 작품들의 내용이나 표현 수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흡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이는 曹植에 의해 이러한 前代의 작품들을

계승 발전시켜 나갔음을 알 수 있다.<陌上桑>은 漢代 樂府 民歌 중 뛰어난 서

사시의 희극적인 수법으로 표현되어 통치계급의 문란하고 사치스런 생활을 묘사

하고 있으며,동시에 아리따운 용모와 정절을 지키는 아름다운 농촌의 女性 形象

으로 그려 내고 있다.

<陌上桑>

日出東南隅， 해는 동남쪽에서 떠올라

62)淸代 王堯衢.<古唐詩合解.卷三>

63)元代 劉履評論〈美女篇〉,《選詩補注》卷二



- 53 -

照我秦氏樓. 진씨네 누각을 비추네.

秦氏有好女， 진씨에게 예쁜 딸 있어

自名爲羅敷. 스스로 나부라 불렀네.

羅敷善蚕桑， 나부는 양잠을 좋아하여

采桑城南隅. 성각 남쪽 모퉁이에 가 뽕을 딴다네.

青絲爲籠系， 푸른 실로 광주리 끈 만들고

桂枝爲籠钩. 계피나무 가지로 광주리 고리 달았지.

頭上倭堕髻， 머리에는 느지막이 쪽진 머리

耳中明月珠. 귀에는 명월 주를 달았네.

缃绮爲下裙， 담황색 비단 치마 만들고

紫绮爲上襦. 자홍색 비단 저고리 지었다네.

行者見羅敷， 행인들은 나부를 보고

下担捋髭須. 수염을 어루만지고.

少年見羅敷， 소년은 나부를 보고

脱帽著帩頭. 관 벗고 망건 만지며.

耕者忘其犁， 밭가는 사람 쟁기도 잊어버리고

锄者忘其锄. 김매던 이는 호미를 잊었다네.

來歸相怨怒， 돌아가 화를 내는 건

但坐觀羅敷. 나부를 보았기 때문이라지.

使君從南來， 사또가 남쪽에서 오다가

五馬立踟蹰. 수레 멈춰 머뭇거리네.

使君遣吏往， 사또는 아전을 보내

問是誰家姝？ 누구네 집 아가씨인지 물었네.

秦氏有好女， 진씨네 고운 따님인데

自名爲羅敷. 이름이 나부라고 합니다.

羅敷年幾何？ 나부의 나이는 몇 살인가 하니

二十尚不足， 아직 스물이 안 되었지만.

十五頗有餘. 열다섯은 넘었습니다.하니

使君謝羅敷 사또는 나부에게 물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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寧可共载不？ 차라리 나와 함께 가지 않겠소.

羅敷前致辭 나부가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使君一何愚 사군님 어찌 이렇게 어리석은지요.

使君自有婦， 사군은 부인이 있으시고

羅敷自有夫. 나부는 남편이 있사옵니다.

東方千餘騎， 동방에 천여기를 거느리고

夫婿居上頭. 남편은 그 우두머리입니다.

何用識夫婿？ 어찌 남편인 줄 아느냐면

白馬從驪驹 백마가 검은 말 거느리고

青絲系馬尾， 푸른 실로 말꼬리 묶었도다.

黄金络馬頭 황금 두락 두르고

腰中鹿卢劍， 허리에 녹로 검을 찼도다.

可值千萬餘. 값이 천만 금도 넘으리니

十五府小吏， 열다섯에 태수부의 소사가 되었고

二十朝大夫， 스물에 조정의 대부가 되었지요.

三十侍中郎， 서른에 시중랑,

四十專城居. 마흔에 성을 차지하였습니다.

爲人洁白皙， 사람됨이 고결하고 명석하며

鬑鬑頗有須. 수염이 덥수룩하고

盈盈公府步， 점잖게 부중을 걸어 다니고

冉冉府中趋. 부중을 부지런히 다니 시도다.

坐中数千人， 좌중의 수천 사람들이

皆言夫婿殊. 모두 남편이 훌륭하다 말한답니다.

작자는 羅敷의 외모를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그녀의 생활환경을 그리고 있

으며,그녀가 사용하는 물건이나 머리 장식모양과 그가 지니는 장신구 등을 그려

내고 있다.이 詩歌에서는 側面 묘사를 통해 주요 사물을 부각시키는 새로운 형

식을 창조하고 있다.이 작품은 주위 사람들이 羅敷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하여

넋을 잃고 바라보는 모습과 그녀의 주의를 끌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취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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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묘사 하고 있다.

詩歌의 언어 선택이 신선하고 언어의 함축과 유머러스한 정서가 숨겨져 있어

많은 세월이 흘러도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애송하고 있다.曹植의 <美女篇>에

서 묘사된 대상과 표현기법은 기본적으로 <陌上桑>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표면적인 표현 수법은 같을지 모르겠으나,표현해 내고자하는 사상과 내

용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陌上桑>은 羅敷의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묘

사하면서 한편으로 사군 앞에서 羅敷가 자신의 남편을 자랑하는 모습을 나타냄

으로써 통치자들이 여자를 경멸하는 시각에 날카로운 조소를 보낸 반면 <美女

篇>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의 자태와 용모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면서 그가 홀로

규중에 기거하는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데,이것은 시인 자신의 초라한 신세를 한

탄하는 정서를 나타내고자 하고 있다.<美女篇>에서 주인공은 아름다움과 기품

을 지녔으면서도 홀로 규방에 기거하는 까닭이 고결한 인품을 가진 반려를 사모

하는 이상형이 자기 앞에 나타나 주기를 염원하는 정서가 짙게 깔려 있기 때문

이다.이렇듯 시인은 詩歌 중에 묘사된 주인공의 形象이 고결한 기품을 갖춘 사

람으로 묘사하면서 시인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염원을 나타내고자 하

였다.

우리가 작가의 생애와 원대한 포부를 이해할 수 있다면,이 여주인공의 形象의

의미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이 詩歌의 묘사기법을 비교하면 <陌上桑>

보다 <美女篇>이 확연히 깊은 含意와 높은 표현기법을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陌上桑>은 羅敷의 외모 묘사에서 볼 때 단지 그의 의상이나 장신구 등

외적인 묘사에 치중하면서 주위사람들의 반응에 寄託하는 표현기법을 구사한 반

면,<美女篇>에서는 미인의 의상과 동시에 생동감 넘치는 그녀의 아름다운 자태

와 形象을 더욱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고,언어의 운용상에서도 詩語

마다 깊은 含意를 지니면서 시인이 이 여인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현

저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이 詩歌에서 보듯 표현 수법에 있어서는 樂府詩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공이 있다고 할 것이다.

樂府의 이와 같은 작품들은 중국문학상 전형적인 의의를 갖는다.曹植은 詩歌

창작활동에 있어서 前代의 이러한 종류를 소재로 한 작품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였다.《詩經》에서 이러한 형태의 여인의 形象을 주제로 한 작품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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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으며 曹植의 작품 속 女性의 形象은 실제인물도 등장하기에 현실적

인 의의를 지니기도 한다.

《楚辭》중에서 이런 女性 形象은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작가는

작품 속에서 女性의 形象을 비유의 형식을 빌려 자신의 우수한 수양과 品德,탁

월한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아픔을 묘사해 내고 있다.64)

曹植의 작품 중에서 女性의 形象은《楚辭》의 전통도 계승하고 있다.《楚辭》와

다른 점은 曹植의 작품은 女性의 비애를 중시하여 묘사되고 표현기법상 아주 완

곡한 수법을 구사하고 있다.曹植은 보기 드문 천재적 재능을 가진 문학자이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오히려 굴곡이 심한 고통과 어려움으로 점철되어 있다.曹植

과 曹丕는 형제지간이면서 군신지간으로서,曹丕는 그를 핍박하고 결코 정치적으

로 중용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심지어는 갖은 구실로 제거할 마음을 가지기도

하였다.이러한 환경에서 작품은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불만과

가슴 속 고뇌를 토로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처

지를 묘사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曹丕와의 특수한 관계로 말미암아 曹植의 詩歌는 단지 완곡하게 감

추어진 방식으로 자기의 정서를 표현해낼 수밖에 없었다.曹植의 입장에서 보면

전대의 예술적 문헌들을 탐독하는 데 당시 환경적,시간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었다.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당시 사회는 군신의 엄

격한 의식이 존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작자의 새로운 창작기법을 생성하는 데

중요한 토양이 되었을 것이다.

寄託표현 방식은 당시 작자의 심정과 상당히 부합되는 것으로써 작자가 처한

환경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길을 걷게 했으며,“胸中垒块”이뿐만이 아니라 문학

창작 활동을 통하여 현실을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였다.이 시기 曹植은

당연히 관심을 끄는 인물로서 그의 신분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그의 형인 曹丕

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할 수 없었다.단지 특정한 역사적 시기와 문화적 환경 속

에서 여인이나 술을 빌어 자신의 심정을 묘사해 내곤 하였다.어쨌든 曹植의 이

러한 여인의 形象에 寄託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현실처지를 묘사하는 창작활동은

중국문학사에 있어서 개척자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65)할 것이다.曹植의 前期

64)〈論曹植對中國詩歌的三大贡献〉,涪陵師範学院学報,第18卷 第1期,2002.01,p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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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가엾은 여인의 形象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작품은 그리 많이 보이지 않는다.

<名都篇>66)

名都多妖女， 이름난 도읍에는 美女도 많고,

京洛出少年. 수도 낙양에는 소년도 많다.

宝劍值千金， 보검은 값이 천금이나 되고

被服麗且鲜. 옷은 화려하고도 곱다.

斗鷄東郊道， 동쪽 교외 길에서 닭싸움하고

走馬長楸間. 긴 개오동나무 사이로 말을 달린다.

馳骋未能半， 말을 달려 반도 오지 못했는데

雙兔過我前. 한 쌍의 토끼가 내 앞을 지나간다.

攬弓捷鳴镝， 활을 손에 쥐고 소리 내는 화살을 꽂고

長驅上南山. 멀리 내달려 남산으로 올라간다.

左挽因右發， 왼쪽으로 당겨 오른쪽으로 쏘아

一縱两禽連. 한 번 쏘아 두 마리 맞춘다.

餘巧未及展， 남은 재주 미쳐 다 발휘하지 않았는데

仰手接飛鸢. 손을 들어 나는 솔개를 맞춘다.

觀者咸称善， 보는 사람들이 모두 잘한다 말하고

衆工歸我妍. 여러 사냥의 명수들도 내 기술 뛰어나다 칭찬한다.

歸來宴平樂， 돌아와 평락관에서 연회를 베푸니

美酒斗十千. 좋은 술은 한말에 만 냥이나 하네.

膾鲤臇鲐蝦， 잉어회와 알밴 새우 죽

炮鳖炙熊蹯. 자라구이와 곰 발바닥 구이가 있네.

鳴儔啸匹侶， 친구 동료 불러 모아,

列坐竟長筵. 열 지어 앉으니 긴 대자리에 가득 차네.

連翩击鞠壤， 격국과 격양놀이가 잇달아 펼쳐지니

65)〈淺論曹植詩歌的形象寄托手法〉,張家口技術学院学報,第18卷 第4期,2005.5,p39

66) 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p24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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巧捷惟萬端. 교묘하고 민첩한 재주 많기도 많다.

白日西南馳， 해는 서남으로 달리고

光景不可攀. 햇빛은 잡아둘 수가 없네.

雲散還城邑， 구름처럼 흩어져 성안에 돌아가지만

清晨復來還. 내일 새벽이 되면 다시 또 돌아오리라.

이 詩歌의 제작 시기는 前期와 後期 두 가지 설이 다 존재한다.하나는 曹植의

청년기 작품으로서 建安時期에 자신을 포함한 낙양의 귀공자들의 호화로운 생활

을 묘사한 것이라는 설이고,67)다른 하나는 낙양 소년들의 사치스런 호화생활을

근거로 한다면 建安時期나 黃初 시기에는 이러한 호사하고 사치스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주어지지 않은 시기라는 점이다.68)그 이유로는 董卓에

의해 낙양이 완전히 황폐해버린 시기라서 이렇게 사치스런 생활이 불가능 했으

리란 점이다.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太和년간 曹植이 낙양에 들어와 사망하

기 몇 년 전에 창작되어진 작품이라는 설이다.曹植이 公元211年（建安十六年）

에 지은 <送應氏>에서 당시 낙양성이 처참히 부서진 광경을 이렇게 묘사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洛陽何寂寞，宫室盡烧焚，垣墙皆頓擗，荆棘上参天.”

曹植의 後期 작품이라는 것에 설득력이 있다.

이 詩歌는 서사시이지만 시인의 묘사나 서사에 있어서 詩語의 선택이 매우 신

중하다.사냥과 연회를 주요 일과로하면서 다른 놀이 즉 닭싸움이나 말 경주 등

소년의 하루 일상을 간략히 언급한 부분에서는 편집상의 구상이 돋보인다.

시인은 “馳骋未能半”에서 “衆工歸我妍”까지 十句는 소년의 능숙한 사냥솜씨를

생동감 있게 직접 보고 듣는 것처럼 상세하게 그리고 있다.“馀巧未及展，仰手接

飛鸢”二句는 뛰어난 활 솜씨를 꿋꿋한 소년의 形象으로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觀者咸称善，衆工歸我妍”에서는 소년의 활솜씨와 사냥솜씨를 보고 주위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은 장면을 상세하게 서술한 점은 <陌上桑>에 등장하

는 여인 羅敷의 美貌를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찬미를 통해서 묘사한 부분과 유

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67)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244

68)〈曹植女性题材作品前後之比较〉,湘潭師範学院学報,第19卷,1998年 第2期,p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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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樂府시의 기본 틀을 벗어난 새로운 형식의 樂府詩로서 당대 杜甫,白

居易 등 樂府詩 창작활동의 효시가 되었으며,漢代 樂府의 전통을 계승하였다.69)

서술방식의 전개와 예술形象의 묘사나 자신의 감정을 표출해내는 방식들은 모두

寄託의 수법을 사용하였다.이 詩歌에서 시인은 복장이나 행동 등을 한 洛陽 소

년의 形象을 통해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첫 번째 구에서는 “名都多妖女，

京洛出少年”,여기에서 “妖女”는 여자의 요염하고 곱고 아름다운 자태를 형용한

것으로써,아름다운 용모를 지닌 미인이라고 할 수 있다.여기에서 “妖女”는 일종

의 대치적 수법을 사용하여 “京洛少年”을 유도해내고 있다.<名都篇>에서 “妖

女”는 사대부 집안 자제들의 호사스런 생활을 전면적으로 묘사했다고 볼 수 있

으며,시 전체의 분위기로 봐서는 보조적인 작용에 국한된다.

<閨情 有美一人>과 비교해서 보면 여기에서 여인의 形象은 조연 역할을 넘어

용모 자체를 부각시켰다고 볼 수 있다.

<閨情 二>70)

有美一人. 아름다운 한 사람 있어

被服纤羅. 가는 실 비단옷을 입고 있네.

妖姿艷麗. 아리따운 자태 곱고

蓊若春華. 봄꽃 같이 활기 넘치네.

红顔韡燁. 꽃다운 얼굴 환하게 빛나며

雲髻嵯峨. 구름 같은 쪽진 머리 우뚝 높구나.

彈琴撫節. 금을 타며 박자 맞추고.

爲我弦歌. 나를 위하여 노래도 부르네.

清浊齊均. 청음과 탁음이 고르며

既亮且和. 그리 분명하면서도 박자에 잘 맞네.

取樂今日. 오늘은 즐거움만 누릴 뿐.

遑恤其它. 다른 것은 걱정할 겨를 없네.

69)〈漢魏六朝詩鑑賞辭典〉,上海辭書出版社，1992年 9月版，p261

70)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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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미인의 용모,머리모양 장신구,자태 등을 모두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이러한 것들은 <雜詩 南國有佳人>,<美人篇>에도 자

주 나타나 있다.曹植의 작품 중에는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들은 뛰어난

미모를 자랑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결코 행복하지 않은 形象들이다.

위 詩歌는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한 여인이 악기를 잘 다루고,노래를 부르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아리따운 용모와 뛰어난 거문고 타는 솜씨는 사람들로 하여

금 즐거움을 선사 하고 근심을 잊게 한다.마지막으로 시기 적절히 즐기면서 세

월의 무상함과 짧은 인생의 아쉬운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이 작품은 단순히 한

여인의 아름다운 용모를 묘사한 것일 뿐 寄託하여 비유하는 수법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2. 棄婦(怨婦)의 形象

曹植의 작품 가운데는 가정생활을 토대로 女性을 形象화한 작품이 적지 않다.

한나라 시대 부녀자들의 지위나 활동범위는 단지 가정에 한정되어 있었으며,이

로 인해서 女性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은 대부분 가정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

고 있다.曹植 또한 동시대의 가정생활 의식을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작품이

결혼한 여자가 가정생활 중 제한된 사회생활 속에서 가사와 자녀의 양육은 물론

전심을 다해 남편을 섬기는 모습이 다수 묘사되었다.“有子月經天，無子若流星”

<棄婦詩>에서 알 수 있듯이 봉건시대에서 자식을 갖지 못하는 부녀자들이 버림

을 받는 것은 당시 사회풍조에서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으며,가엾은 여인의

이러한 심정을 “晚获爲良實，愿君且安寧”<棄婦詩>에서 간절히 담아내고 있다.

이렇듯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여인은 改嫁하지 않은 채 차가운

밤에 정조를 지키며 홀로 기거하면서,애절하게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버리고

있다.“愿爲西南風，長逝入君懷”<七哀詩>.“歡愛在枕席，宿昔同衣衾”<種葛篇>

怨婦의 形象은 남편과 관련해 다양한 사유에 기인한다.신혼생활의 아름다움과

달콤함의 세월이 지나 남편의 변심으로 인해 결국에는 버림을 당하는 신세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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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여전히 부부의 정을 끊지 않고,계속해 나가려고 하는 애절한 여인의 심

정을 그린 詩歌 작품이나,자식을 낳지 못하거나 나이가 들어 남편의 총애를 잃

은 후 버림받은 여인이나,당시 부역이나 전쟁으로 인해 오랜 세월동안 집에 돌

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부역지에서 새 부인을 얻어 새로운 가정이 형성된 경우

가 그러하다.이러한 경우도 의도적이지는 않지만,남편에 의해 버림받은 처지가

되어버린 것만은 분명하다.

<出婦賦>71)

妥十五而束帶， 첩은 15세에 혼례를 올리고

辭父母而適人. 부모님을 이별하고 시집가서,

以才薄之陋質， 엷은 재주와 남루한 자질로,

奉君子之清塵. 군자 같은 서방님을 만들었네.

承顔色以接意， 안색을 살펴서 뜻에 맞추려하지만,

恐疏賤而不親. 서툴고 천하여 좋아하지 않을까 두려웠네.

悦新婚而忘妾， 신혼 때는 즐거웠으나 이 몸을 잊으셨으니,

哀愛惠之中零. 사랑과 은혜 도중에 시듦이 슬프네.

遂摧頹而失望， 결국 좌절하고 실망하여,

退幽屏于下庭. 물러나 아래채에 몸을 감추었네.

痛一旦而見棄， 애통하게도 하루아침에 버림을 당하여,

心忉忉以悲惊. 조리는 마음에 슬프고도 놀랍네.

衣入問之初服， 시집올 때 옷을 입고,

背床室而出征. 침실을 버리고 떠나가네.

攀僕御而登車， 마부를 잡고 수레에 오르니,

左右悲而失聲. 주위 사람들 슬퍼하며 할 말을 잊네.

嗟冤結而無訴， 아!이 억울함 하소연 할 바 없어,

乃愁苦以長窮. 근심과 고민은 극에 달했네.

恨無愆而見棄， 허물도 없이 버림받은 것이 한스럽고,

71)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p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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悼君施之不终. 남편 사랑 끝까지 못 다하여 슬프네.

이 작품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부인의 구슬픈 泣訴와 한에 대한 자신의 동정으

로 이루어져 있다.<感婚賦>와 마찬가지로 작가 자신은 버림받은 부인으로 남편

은 임금인 曹丕에 비유하고 있는 듯하다.이러한 소재로 창작된 작품으로는 <種

葛篇>,<浮萍篇>을 들 수 있다.형식은 정형화된 6언으로 구성되어 있고,격구

로 압운하며 4차례의 換韻이 있다.72)

이 詩歌는 한 여인이 남편에 의해 버림받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문두에는 남

편과의 결혼과정을 서술하였다.성심성의로 다하여 남편과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건만 아무런 이유 없이 남편에 의해 버림을 받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詩

歌의 중간에는 무정한 남편에 대한 서운한 감정과 버림받은 고통 그리고 삶의

애환을 담고 있다.가끔은 후회하며 스스로 자책도 하는 이러한 복잡한 감정은

사람의 심경을 감동시키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이 詩歌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은 漢代 儒家思想의 융성으로 인해 男尊女卑思

想이 팽배했던 시기이다.봉건주의시대에 女性의 역할은 극히 한정되어 있었고

남성위주의 사회활동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처지는 집안과 사회적 풍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다.비록 부부지간의 금슬이 좋을지라

도 부인이 아기를 못 낳거나 혹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남편에 의해 총애를

잃게 되면 내쫓기는 신세로 전락하는 시기였다.이러한 사회적 풍조로 말미암아

漢魏 時代에는 부인을 이런 저런 이유로 내쫓는 사회적인 풍조현상이 흥성하였

다.73)

漢樂府 중에는 이렇게 버림받은 부인의 원망을 주제로 한 詩歌들이 많이 출현

하였으며,예를 들어 <上山采蘼蕪>,<有所思>,<怨歌行>등은 그 당시의 사회현

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曹植은 직접적으로 漢樂府의 현실주의 정신

을 계승 발전시켰으며,또한 그는 작품을 통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현상을 버

림받은 여자에게 寄託하여 깊은 동정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曹植의 後期 詩歌中에서 “怨婦”形象은,<怨歌行>과 <文選>의 <七哀>중의 思

72)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85

73)論曹植,〈怨婦詩〉,内蒙古農業大学学報,2007第1期,第9卷,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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婦形象을 가장 으뜸으로 삼는다.74)이런 종류에 속한 시에는 주로 <棄婦詩>,

<種葛篇>,<浮萍篇>등이 있다.

<怨歌行>75)

爲君既不易. 임금 노릇 쉽지 않거니와

爲臣良獨難. 신하 노릇 진실로 유독 어렵기만 하네.

忠信事不顯. 충성과 믿음의 일이 드러나지 않으면

乃有見疑患. 도리어 의심받는 우환이 있게 되네.

周公佐成王. 주공(周公)이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을 보좌하여

金縢功不刊. 금 궤짝에 담긴 글의 공로는 말살할 수 없네.

推心辅王室. 충심으로 왕실을 보좌하였건만

二叔反流言.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은 도리어 유언비어 퍼뜨렸네.

待罪居東國. 처벌을 기다리며 동쪽 지방에 살 때

泣涕常流連. 눈물이 늘 끊임없이 흘러내렸다네.

皇靈大動變. 하느님이 큰 재난 일으키시니

震雷風且寒. 우레 치고 바람 불고 날씨 차가웠네.

拔樹偃秋稼. 나무를 뽑아버리고 가을 농작물 다 쓰러져 버리니

天威不可干. 하늘의 위엄을 범할 수가 없었네.

素服開金縢. 성왕의 흰옷 입고 금 궤짝을 열어다가

感悟求其端. 비로소 깨달으며 일의 경위를 조사하게 되었네.

公旦事既顯. 주공의 일이 이미 드러나자

成王乃哀嘆. 성왕은 슬퍼하며 탄식하였네.

吾欲竟此曲. 내 이 노래를 마치려고 하니

此曲悲且長. 이 노래 슬프고도 길도다.

今日樂相樂. 오늘 즐거움을 서로 즐기며

别後莫相忘. 이별한 뒤라도 서로 잊지 맙시다.

74)〈曹植前後詩歌比较〉,廣西師範大学学報,研究生專辑,1992,pp28-29

75)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p25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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曹植의 작품 “怨婦”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棄婦詩>가 있다.여기서는

<棄婦詩>를 바탕으로 버림받은 여인의 형상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이 방

면의 詩歌는 버림받은 아녀자의 아픔과 슬픔을 많이 반영하였다.이런 종류의 작

품들의 정감은 대개 버림받은 여인의 불행과 현실사회의 무정한 현상을 분노하

며 동정한다.76)그러기에 曹丕의 시기와 질투,견제로 말미암아 자신의 재능과

포부를 펼칠 수 없음을 원망하고 비통한 감정이 숨겨져 절제돼 나타나는 것이다.

<棄婦詩>77)

石榴植前庭. 석류를 앞뜰에 심었더니

绿葉摇缥青. 푸른 잎은 바람에 파르스름 흔들리고

丹華灼烈烈. 붉은 꽃은 불타듯 무성한데

璀彩有光榮. 찬란하게 눈부신 그 빛.

光榮曄流離. 눈부신 그 빛 유리처럼 반짝이니

可以戏淑靈. 맑은 영혼 깃들만 하네.

有鳥飛來集. 새 한 마리 날아와 나무에 깃들이더니

拊翼以悲鳴. 날개를 두드리며 슬피 우네.

悲鳴夫何爲. 슬피 우는 것은 무엇 때文人가

丹華實不成. 붉은 꽃이 열매를 맺지 못해서 이네.

拊心長嘆息. 가슴을 치며 길게 탄식하니

無子當歸寧. 자식이 없으면 친정집에 돌아와야 하네.

有子月經天. 자식 있는 사람은 달이 하늘에 떠서 가는 것과 같고

無子若流星. 자식 없는 사람은 떨어지는 별과 같으니

天月相终始. 하늘과 달은 언제나 함께 있지만

流星没無精. 떨어지는 별은 빛이 없어져 버리네.

栖迟失所宜. 살아가면서 마땅한 것을 제대로 못 하면

下與瓦石幷. 비천해져 기와나 돌멩이 같게 되네.

76)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24

77)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p31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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憂懷從中來. 시름이 가슴 속에서 솟아나니

嘆息通鷄鳴. 탄식하다 닭이 우는 때에 이르렀네.

反側不能寐. 뒤척이며 잠 못 이루어

逍遥于前庭. 앞뜰에서 서성이네.

踟蹰還入房. 배회하다 다시 방으로 돌아오니

肃肃帷幕聲. 휙휙 휘장 소리만이 울리네.

搴帷更摄帶. 휘장을 걷어 다시 띠를 매고

撫節彈鳴筝. 현을 눌러 쟁을 타네.

慷慨有餘音. 비분강개한 소리는 여운이 있고

要妙悲且清. 가느다란 소리 슬프고도 맑네.

收淚長嘆息. 눈물을 거두고 길게 탄식하니

何以負神靈. 내 어찌 신비한 채의 호의 저버릴 수 있겠는가.

招摇待霜露. 계수나무는 서리와 이슬을 기다리니

何必春夏成. 어찌 굳이 석류처럼 봄여름에 열매 맺을 필요 있을까.

晚获爲良實. 늦게라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으니

愿君且安寧. 그대여 잠시 편안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棄婦詩>는 자식을 낳지 못하여 버림받은 여인네의 감정을 묘사하고 있다.처

음 10구는 석류꽃은 화려하나 열매를 맺지 않아서 슬퍼해 하고 있는 모습을 표

현하고 있는데,사실은 자신의 용모는 아름다우나 불행하게도 아이가 없음을 나

타내는 것이다.“拊心長嘆息”(가슴을 치며 길게 탄식하니)이는 자식이 없어서

버림받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有子月經天”(자식 있는 사람은 달이 하늘에 떠

서 가는 것과 같고),“無子若流星”(자식 없는 사람은 떨어지는 별과 같으니)이

것은 자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상대적으로 대조하고 자식을 낳지 못해 버림

받는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버림받은 여인의 복잡한 심정은 아래 내용에 잘 나

타나 있다.“憂懷從中來”(시름이 가슴 속에서 솟아나니)이것은 돌아가려고 해

도 돌아가지 못하고 엎치락뒤치락 무료함을 달랠 길이 없고 하소연을 하고싶어

도 할 곳이 없으니 고통스럽고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어 한밤중에 일어나 배회

를 하고 현을 뜯으니 그 가야금소리 처량하고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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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는 슬피 울고 사람은 탄식하고 그 목소리 처량해 눈물이 강이 되어 흐른다.

사람으로 하여금 애끓는 전경이 바로 눈앞에 있는 듯하다.마지막 6구는 스스로

눈물을 거두고 뒤돌아보며,사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여전히 자기가 다

시 아이를 낳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남편이 서둘러 자기를 버리지 않기를 희망

하고 있다.이 시는 방금 버림받은 여인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에서 그 같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소연할 곳이 없는 복잡한 심정을 나타

낸 것이다.이 내용은 이러한 실의에 잠겨 방황하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독자

로 하여금 연민의 정이 불현듯 생겨나게 한다.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세 가지 불효가 있는데,가장 큰 불효는 아이를 낳지 못하

는 것이다.더욱이 漢魏 時期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부모와 조상들에게

가장 큰 죄를 짓는 일로 여겨졌다.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당시의 법으로도 내

쫓김을 당해도 정당한 이유가 되었다.78)

통치계급은 물론이고 일반평민들도 대를 잇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자

식을 낳아 대를 잇는 것은 통치계급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로,이로 인해

서 <棄婦詩>안에 버림받은 여인이 비록 하늘을 원망할지라도 사람을 원망하지

는 않았다.이러한 현상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그러나 인간이기 때문

에 그처럼 근심하고 괴로워하며 방황하면서 마음속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

을 것이다.봉건윤리 제도 하에 부녀자들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

있으며,결국 曹植은 이러한 시를 통해서 깊은 사상의 주제를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

다른 한 詩歌인 <種葛篇>중에는 나이가 들어 남편에 의해 버림받은 여자의 비

통하고 처량한 심경이 잘 나타나 있다.

往古皆歡遇， 옛날부터 부부란 기쁘게 서로 만나거늘

我獨困于今. 지금은 나만 홀로 곤경에 처했네.

棄置委天命， 아서라,버려두고 하늘의 명에 내맡겨보지만

悠悠安可任. 많은 근심을 어찌 견딜 수 있겠나.

이러한 운명을 천명이라 여기지만 하늘은 또한 나를 위로하지 못하네.이 길로

78)論曹植,〈棄婦怨女詩〉,山東女子学院学報,2011年 第1期,p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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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슬픔과 고통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리오.라고 맺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그의 작품 중에 나타난 思婦의 形象을 분석해 보

기로 하자.원정을 떠난 남편이 돌아오지 않음을 원망하는 여인의 고통은 曹植의

시에서 하나의 중요한 테마 요소이다.이러한 작품들은 일반적인 閨怨詩와 같지

않다.이는 이미 가정문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써 다른 한 방면으로는 어렵고

힘든 당시 사회의 시대적 면모를 진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깊은 사회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아래에 소개된 詩歌의 내용 또한 나이 들어 남편에게 버림받은 부녀자의 비통

하고 처량한 신세를 잘 묘사하고 있다.

<種葛篇>79)

種葛南山下， 칡을 남산 아래에 심으니

葛藟自成陰. 칡덩굴이 저절로 그늘을 이루었네.

與君初婚時， 그대와 처음 결혼했을 때는

結發恩意深. 부부 되어 사랑이 깊었네.

歡愛在枕席， 베개와 자리에서 기뻐하고 사랑하고

宿昔同衣衾. 아침저녁으로 옷과 이불을 같이 하였네.

窃慕棠棣篇， 남몰래 당체편의 내용을 부러워하니

好樂如瑟琴. 좋아하고 즐겁기가 금슬이 조화 이루듯이 한다고 했네.

行年將晚暮， 나이는 들어 점점 늙어 가는데

佳人懷異心. 어여쁜 님은 딴 마음을 품는구나.

恩绝曠不接， 사랑하는 정 멀어져 이어지지 않고

我情遂抑浸. 내 마음도 마침내 눌려 가라앉게 되었네.

出問當何顧， 대문을 나서게 되니 무얼 또 돌이켜 보랴만

徘徊步北林. 머뭇거리며 북쪽 숲을 거니네.

下有交頸獸， 아래엔 목을 서로 기댄 짐승이 있고

仰見雙栖禽. 위로는 짝지어 깃든 새가 보이네.

79)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p27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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攀枝長嘆息， 나뭇가지 붙잡고 길게 탄식하니

淚下沾羅衿. 눈물이 흘러내려 비단 옷깃 적시네.

良馬知我悲， 좋은 말도 나의 슬픔 아는지

延頸對我吟. 목을 뻗어 나를 보고 우는구나.

昔爲同池魚， 옛적엔 같은 연못 안의 물고기였는데

今爲商與参. 지금은 상성과 삼성같이 만나기 힘드네.

往古皆歡遇， 옛날부터 부부란 기쁘게 서로 만나거늘

我獨困于今. 지금은 나만 홀로 곤경에 처했네.

棄置委天命， 아서라,버려두고 하늘의 명에 내맡겨보지만

悠悠安可任. 이 많은 근심을 어찌 견딜 수 있겠나.

버림받은 여인의 착잡하고 망연자실한 심경을 묘사한 “出問當何顧，徘徊步北.”

부분으로 신혼시절 “與君初婚時，結發恩義深”같은 베개에 누워 사랑을 나누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이제는 나이가 들어 늙어 결국에는 남편에게 무정하게도

버림받아 부부의 인연마저 끊겼으니 앞으로의 생활을 어찌할 것인가?하는 생각

으로 몹시도 괴로워 북쪽 숲을 거닐며 방황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그녀는 들짐승을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고 서로를 위로하며 그들을 만지며 아픈

가슴 달래는데 어찌 슬퍼 눈물이 나지 않겠는가?이 순간순간을 누가 이 아픈

심경을 알 수 있으리오?숲속의 말만이 나의 심경을 아는 듯 목내밀어 그녀를

향해 울고 있구나.라고 묘사 하고 있다.옛날에는 서로를 좋아 하였으나 지금은

나 홀로 괴로워하며 남편에게 버림받아 나머지 삶을 하늘의 뜻에 맡겨도 버림받

은 아픔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浮萍篇>80)

浮萍寄清水. 부평초는 맑은 물에 기생하여

随風東西流. 바람 따라 이리저리 흘러 다니네.

結發辭嚴親. 머리 얹고 부모님께 하직하고

80)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p27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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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爲君子仇. 와서는 당신의 아내가 되었지요.

恪勤在朝夕. 아침저녁으로 정성껏 부지런히 일했건만

無端获罪尤. 이유 없이 죄를 짓게 되었지요.

在昔蒙恩惠. 옛날에는 사랑을 받아

和樂如瑟琴. 둘 사이 화목하고 즐거웠지요.

何意今摧頹. 어찌 생각이나 했으리요.지금은 깨어지고 부서져

曠若商與参. 상성과 삼성처럼 멀어졌지요.

茱萸自有芳. 수유도 그 자체에 향기가 있지만

不若桂與蘭. 계수나무와 난초만은 못하지요.

新人雖可愛. 새 사람은 비록 사랑스러워도

無若故所歡. 옛 사람의 기쁨만은 못하지요.

行雲有返期. 떠나는 구름은 돌아올 때가 있는데

君恩儻中還. 당신의 사랑도 혹시 중도에 돌아올까요.

慊慊仰天嘆. 원망스러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노니

愁心將何愬. 근심스런 마음 장차 어디에다 하소연 할까요.

日月不恒處. 세월은 늘 한 곳에 머물지 않고

人生忽若寓. 인생이란 잠시 머무는 나그네랍니다.

悲風來入懷. 슬픈 바람 불어와 휘장에 불어드니

淚下如垂露. 눈물이 이슬 떨어지듯 흘러내리네.

發箧造裳衣. 바느질 상자를 열어 새 옷 만들려고

裁缝纨與素. 흰 깁과 명주로 재봉을 하렵니다.

이 詩歌는 원래 남편과 서로 화목하고 즐겁게 지내던 부인이 아무 이유 없이

버림을 받은 뒤의 슬픔과 원망을 노래하면서 남편이 다시 마음을 돌리기를 희망

하고 있다.작자가 이 棄婦詩를 통하여 자신의 정치상의 불행한 처지를 寄託한

것으로 볼 수 있다.81)

이 詩歌의 처음 2구 “浮萍寄清水，随風東西流”에서 “浮萍”의 形象은 <《楚

辭》.九懷.昭世> 中에서 “哀竊今浮萍，泛淫今無根.”보인다.예부터 물위에서 뿌

81)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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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없이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떠도는 浮萍草는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탄식으로 비유되곤 한다.‘浮萍’은 우선 우리들로 하여금

심적인 공감을 자아내며 순식간에 時空의 경계를 뛰어 넘어 작품속의 여자와 가

까운 곳에서 바라보는 듯하다.

結發辭嚴親. 머리 얹고 부모님께 하직하고

來爲君子仇. 와서는 당신의 아내가 되었지요.

恪勤在朝夕. 아침저녁으로 정성껏 부지런히 일했건만

無端获罪尤. 이유 없이 죄를 짓게 되었지요.

在昔蒙恩惠. 옛날에는 사랑을 받아

和樂如瑟琴. 둘 사이 화목하고 즐거웠지요.

何意今摧頹. 어찌 생각이나 했으리요.지금은 깨어지고 부서져

曠若商與参. 상성과 삼성처럼 멀어졌지요.

이 여덟 구에서 여자가 탄식하는 이유는 보기에 극히 평범한 것처럼 보인다.이

詩歌는 깊은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으며 자연스럽게 서술하고 있다.사람

들은 이 얌전한 젊은 여인이 친정 부모와 이별을 고하고 남편의 집으로 시집을

와서 정성을 다하여 어진 아내가 되고자 매일 밤낮으로 남편을 섬기며 살았고

그때에는 남편과의 사랑도 깊어 더없는 사랑을 받으며 지냈다.감미롭고 아름다

운 신혼도 잠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식을 낳지 못한 죄로 달콤했던 생활은 한순

간 몽땅 사라져 버렸다."無端”의 의미는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슬퍼하는 중에서

도 의연함이 묻어나며 예측하지 못한 현실상황에 괴로움이 점점 더해간다. “何

意今摧頹”이러한 심정 뒤에는 비통한 아픔이 숨겨져 있다.‘摧頹’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아픔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그때 그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좌절감이 들었을 것이다.그녀는 밤이 되어도 뒤척이며 심란하고 저미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그 옛날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때의 기억들이 그녀를

더욱 더 괴롭게 한다.‘何意’의 탄식 속에는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찌할 수 없는

비애의 심경이 함축되어 있겠는가?우리는 이 작품 속에서 한 여인이 통곡하며

호소하는 듯 하는 느낌보다는 그녀의 전후생활을 대비하여 서술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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맴도는 슬픔과 아픔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한다.

3.思婦의 形象

曹植의 작품에 나타난 대부분 女性의 形象은 예외 없이 “不遇”의 신세로 묘사되

어 있다.曹植은 여자形象과 여자의 슬픔,혹은 여자에게 흠모하는 심정을 통하

여 이상추구의 열망을 표현하고자 했고,다른 한편으로는 여인의 슬픈 처지를 비

유하여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간절히 하소연하고 있으며 젊은 날의 시간이 덧없

이 흘러가 버린 슬픔과 아쉬운 감정을 격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七哀詩>중의

여인은 달 밝은 밤 홀로 누각에 올라 집 떠난 지 십년이 지난 남편을 그리며 무

한한 슬픔과 수없는 탄식,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픈 심경을 구슬프고 부드럽게 그

려내고 있다.

<雜詩 其三>82)

西北有織婦， 서북쪽에 베 짜는 아낙네 있는데

绮缟何繽纷！ 짜놓은 비단 어찌 이리도 어지러운가.

明晨秉機杼， 이른 새벽에 베틀 북 잡고서

日昃不成文. 해 저물도록 무늬를 이루지 못했네.

太息终長夜， 큰 한숨으로 긴긴 밤을 지새우니

悲啸入靑雲. 슬픈 한숨 소리는 푸른 구름까지 흘러드네.

妾身守空閨， 첩의 몸은 빈 안방을 지키고 있고

良人行從军. 님은 전쟁터로 나갔네.

自期三年歸， 3년이면 돌아온다.스스로 기약하더니.

今已歷九春. 이제 이미 3년도 지나갔네.

飛鳥绕樹翔， 나는 새도 빙빙 나무 돌아 날며

82)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p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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噭噭鳴索群. 하악 하악 슬피 울며 무리를 찾는구나.

愿爲南流景， 원컨대 남쪽으로 흘러가는 달빛이 되어

馳光見我君. 빨리 달려가 내 님을 보고 싶네.

한 젊은 베 짜는 아낙네가 전쟁터로 나간 지 십년이 다 되도록 소식이 없는 남

편을 생각하며 손에는 배틀 북을 쥐고 사념에 잠겨있는 모습을 “日昃不成文”(해

저물도록 무늬를 이루지 못했네)라고 묘사하고 있다.“飛鳥绕樹翔，喈喈鳴索群”

(나는 새도 빙빙 나무 돌아 날며,하악 하악 슬피 울며 무리를 찾는구나.)이 두

구절은 외로운 새 한마리가 나무주위를 돌며 무리를 찾는 모습에 의탁하여 남편

에 대한 그리움을 비유하고 있고 간절히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을 말하

고 있다.여기에서 “愿爲南流景，馳光見我君.(원컨대 남쪽으로 흘러가는 달빛이

되어,빨리 달려가 내 님을 보고 싶네.)와 <七哀>中의 “愿爲西南風，長逝入君

懷”와 표현수법이 같으며,모두 다 끝없는 상상을 통하여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雜詩 其一>83)

高臺多悲風， 높은 누대에 슬픈 바람 잦고.

朝日照北林. 아침 해는 북쪽 숲을 비추네.

之子在萬里， 그 사람 만 리 밖에 있는데

江湖迥且深. 강과 호수는 아득히 멀고도 깊네.

方舟安可极， 큰 배로도 어찌 이를 수 있을까

離思故難任！ 이별의 시름 견디기 어렵네.

孤雁飛南游， 외로운 기러기 날아 남쪽으로 가다가

過庭長哀吟. 뜰을 지나며 길게 슬피 운다.

翘思慕遠人， 머리 들어 멀리 계신 님 그리워하며

愿欲托遺音. 기러기에게 부탁하여 내 소식 전하고 싶으나

形影忽不見， 모습도 그림자도 홀연 보이지 않고

83)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p16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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翩翩傷我心. 훨훨 날아가 내 마음만 상하게 하네.

이 詩歌는 정감이 함축되어 있으면서 은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그러나 구체

적인 장면과 회고의 대상은 없다.高臺,悲風,江湖,孤雁,方舟 등 일련의 평범한

형상을 나열하여 가을날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

다.이러한 자연의 경치에서 보이는 단순한 여러 가지 사물들이 실제로는 사물각

각의 나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듯하다.曹植이 처한 위치가 곧 高臺이며 이

러한 상황에 처한 심정은 답답하고 괴로웠을 것이다.그러기에 무엇인가를 사모

하고 그리는 애절함과 안타까움은 더욱더 간절히 묻어나고 있는 것이다.

<情詩>84)

微陰翳陽景， 옅은 구름이 햇볕을 덮고

清風飘我衣. 맑은 바람은 내 옷을 불어 날리네.

游魚潜渌水， 노니는 물고기는 푸른 물에 잠겨 있고

翔鳥薄天飛. 빙빙 도는 새는 하늘 가까이 난다.

眇眇客行士， 아득히 멀리 나그네는 길을 가며

徭役不得歸. 부역을 하느라 돌아가지 못하네.

始出嚴霜結， 처음의 집을 나설 때는 된서리 끼었더니

今來白露晞. 오늘 오니 흰 이슬이 햇볕에 말랐네.

游者嘆黍離， 나그네는 黍離 詩를 부르며 탄식하고

處者歌式微. 집에 있는 사람은 式微 詩를 노래하네.

慷慨對嘉賓， 비분강개하며 좋은 손님 대하니

凄愴内傷悲. 서러움에 내 마음 아파오네.

“游者嘆黍離，處者歌式微”(나그네는 ‘서리(黍離)’詩歌를 읊으며 탄식하고 집에

있는 사람은 ‘식미(式微)’詩歌를 노래하네.)“良人從军行”、“悲嘆有餘哀”남편은

원정을 떠난 지 오랫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어 홀로 슬퍼하며 눈물짓네.비탄과

84)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p2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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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에 젖은 부녀자로써 무거운 가사노동 일과 생활의 어려움을 홀로 책임지면

서 독수공방 홀로 남편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기다린다.이런 부류에 속한 작품

에는 <七哀>,<閨情>,<雜詩 西北有織婦>등이 있으며,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七哀>시이다.曹植은 <七哀>라는 제목을 빌어 고독하고 슬픈 자신의 신세를

노래하였고,이것은 남편을 그리는 부인의 처량하고 슬픈 심경을 반영한 것으로

써,그는 이러한 여인의 가엾은 形象을 비유하여 자신의 우울한 정감을 발산하고

있다.<雜詩 西北有織婦>는 그 구성 과정이 <七哀>와 매우 흡사하다.

다음은 曹植의 작품 중에서 남편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形象이 잘 묘사된 <七哀

詩>를 살펴보기로 하자.

<七哀詩>85)

明月照高樓， 밝은 달은 높은 누각을 비추며

流光正徘徊. 흐르는 빛은 배회하고 있네.

上有愁思婦， 누각위에 수심에 차 님 그리는 부인은

悲嘆有餘哀. 비탄 속에 슬픔이 끝없네.

借問嘆者誰, 탄식하는 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니

云是宕子妻. 스스로 이르기를 길 떠난 이의 처라고 하네.

君行逾十年， 님 떠난 지 십년이 넘어

孤妾常獨栖. 외로운 소첩은 늘 홀로 지내왔어요.

君若清路塵， 님이 만약 맑은 길의 먼지라면

妾若浊水泥. 소첩은 흐린 물속의 진흙이에요.

浮浸各異势， 뜨고 가라앉고 각기 형편이 다르니

會合何時諧. 어느 때라야 만나 화합할 수 있을까요

愿爲西南風， 원컨대 서남풍이 되어

長逝入君懷. 멀리 날아 임의 품에 들어갔으면

君懷良不開， 임의 품이 정녕 열리지 않는다면

賤妾當何依. 천첩은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요.

85)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p228-229



- 75 -

<七哀詩>에서는 한 부인이 집을 떠난 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그리

워하는 정을 노래하였다.작자는 이 부인을 자신에 비유하여 曹丕와 형제 사이이

면서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을 슬퍼하면서,다시금 曹丕의 신임을 얻기를 희

망하는 뜻을 담고 있다.‘七哀’의 명칭과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원래

는 일곱 수였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七哀’란 애통이 아주 많음을 의미한다는

의견도 있다.‘七哀’라는 명칭은 대략 建安時期에 생겨난 듯하다. 王粲과 阮瑀

모두 七哀詩를 지었다.86)

이 詩歌 속의 怨婦의 形象은 전통적인 閨怨詩에서 思婦의 形象과는 사뭇 다르

다.그녀는 애절하게 남편을 사모하고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는 한을 호소하고

있으며,더욱이 자신과 남편과의 현재의 처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曹植이 이

시기에 몸소 겪은 체험으로 볼 때 대부분 학자들은 이 작품속의 ‘怨婦’의 形象은

曹植 자신을 비유한 것이고 ‘夫君’은 曹丕를 비유한다고 한다.이러한 견해에 대

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曹植은 실제로 思婦의 形象을 빌어 思婦의 순탄치

않은 인생을 통해서 그 자신이 형인 曹丕와의 권력다툼에 밀려 소외당한 괴로움

과 억압받는 처지를 비유하고 있다.劉履은 <選詩補注>에서 “<七哀詩>比也，子

建與文帝同母骨肉，今乃浮浸異势，不相親與，故特以孤妾自喻，而切切哀虑之也.”

구체적으로 말하자면,“清路塵”와 “浊水泥”각각 曹丕와 曹植을 가리키는 것으로

君臣간의 각기 다른 지위와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一浮一浸은 曹丕와 曹植의 지

위상 현격한 차이와 거리가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塵와 泥은 흙으로 비록 같은

부류이지만 一淸一濁의 서로 다른 환경과 처지인지라 형편과 처지가 서로 달라

서 서로 화합하여 살수 없음을 암시적으로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愿爲西南風，長逝入君懷”은 曹植이 충심으로 임금을 섬기고 나라에 보답하려는

솔직한 속마음일 것이다.“君懷良不開，賤妾當何依”은 바로 형인 曹丕의 박해와

시기를 받으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을 묘사했다고 볼 수 있다.이

詩歌는 표면적으로는 怨婦가 夫君을 그리워하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曹植이 曹丕

에게 간절히 바라며 갈구하는 듯 하며,우리로 하여금 구슬프고 애잔한 느낌을

갖게 한다.沈德潜 <古詩源>에서 말하기를 “<七哀詩>，此種大概思君之辭，绝無

華饰，性情結撰，其品最工”<怨歌行>이외에도 曹植의 <閨情>중의 思婦의 形象

86)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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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寄託의 수법으로 그의 깊은 감개와 소망을 나타냈다.

<閨情>또한 이런 종류의 詩歌 중에서 걸작으로 꼽힌다.주인공은 먼 곳에 있는

佳人을 그리워한다.“憂戚與君并”이런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부의 사랑이 변했지만 여자는 남편에 대한 충심과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남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은 심경을 “歡會難再逢”로 나타냈으며,한

편으로 그녀는 그리움과 괴로움으로 남편을 걱정하는 심경을 토로하였다.“人皆

棄舊愛，君岂若平生.”(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옛정을 버리고 새로운 즐

거움을 찾는데 당신도 설마 영원히 변하지는 않겠지요.평생을 같이 할 수 있을

까요.)이것은 바로 남편이 타향에서 떠돌며 홀로 고독히 지내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남편이 이러한 고독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 할까봐

걱정하는 심경이 표현되어 있으며,그녀의 이런 복잡한 마음은 아주 정상적이고

쉽게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었다.이에 그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어 남편에게 자

신의 간절한 심경을 표현하였다.“寄松爲女羅，依水如浮萍.赍身奉衿帶，朝夕不堕

傾.儻终顧盼恩，永副我中情.”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먼 곳에 있지만,자신이 사

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사모하고자 하는 심경을 묘사한 것으로 이러한 심경은 사

람들로 하여금 당시의 어려운 사회 환경이 얼마나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를 알 수 있다.

<閨情 其一>

攬衣出中閨， 옷을 잡고 일어나 방을 나서

逍遥步两楹. 느린 걸음으로 두 기둥 사이를 걷는다.

閑房何寂寞， 빈방은 어찌 이리 적막한가!

绿草被階庭. 녹색 풀은 정원의 섬돌을 덮고 있다.

空室自生風， 문틈으로 바람이 절로 들어오고

百鳥翔南征. 많은 새들 남쪽으로 날아간다.

春思安可忘， 봄 되어 님 그리는 정 어찌 잊을 수 있으리오.

憂戚與我并. 근심하고 슬퍼하는 마음 그대와 똑같다오.

佳人在遠道， 님은 멀리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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妾身獨单茕. 이 몸은 홀로 외롭네.

歡會難再遇， 기쁜 모임은 다시 만나기 어렵고

蘭芝不重榮. 자초와 난초는 두 번 꽃 피지 않는다오.

人皆棄舊愛， 사람들 모두 옛 사랑을 버리는데

君岂若平生？ 그대는 예전과 같을까요.

寄松爲女羅， 나는 소나무에 붙어사는 여라 같은 신세고

依水如浮萍. 물에 의지하는 부평초 같아요.

束身奉衿帶， 그대에게 몸을 맡겨 옷 입고 허리띠 매는 일 시중들며

朝夕不堕傾. 아침부터 저녁까지 게을리 하지 않으리다.

倘愿终盼眄， 그대 만일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면

永副我中情. 오래오래 제 마음속에 가장 잘 맞을 거예요.

이 작품은 규방의 부인을 노래하고 있으며,멀리 나간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정

을 노래하는 모습을 읊고 있다.

黃初三年（222-224）曹植이 東阿王으로 봉해진 후의 생활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아서 슬픔과 고뇌로 비록 살아있으나,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던 시기로 추정된

다.87)그는 늘 魚山에 올라 산수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자신의 처지를 한탄하

다 마흔 하나의 짧은 인생을 마감하는 그해에 쓰여진 작품으로 보인다.여기에서

그는 思婦의 形象을 빌어 경성에서 어렸을 적 생활의 회고와 明帝가 자기를 중

용해줄 것을 간절히 희망하는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

曹植의 後期 詩歌中에는 ‘思婦’의 形象으로 자신의 기대를 표현하고자 했으며,

明帝가 자신에 대한 의혹을 떨쳐버리고 중용되기를 바라고 있다.여기에서 ‘棄婦’

의 形象으로 비유한 것과 커다란 차이가 보인다.대부분은 曹植 자신에게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을 원망과 슬픔으로 토로 하고,자신의 신의와 충정

을 알아주지 않은데서 오는 불만과 분노를 나타낸 것이라 할 것이다.예를 들면

<浮萍篇>,<種葛篇>에서의 ‘棄婦’의 形象으로 시인 자신의 처지를 생동감 있게

서술하고 있어서다.

비록 원망의 감정으로 토로하고는 있지만,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87)이치수.박세욱 옮김,《조자건집》,소명출판,2010.10,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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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대 文人들처럼 스스로 절제된 심미적 추구를 표방하였으며,《詩經》의

“怨而不怒”의 傳统을 계승하였다.그렇게 함으로서 함축적인 예술적 효과를 구현

하고 있으며,부드러운 여인의 미모와 웅장하고 힘찬 풍격으로 詩歌의 예술적 경

지를 개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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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結 論

曹植의 문학을 대표하는 장르는 역시 詩歌이다.曹植의 詩歌는《詩經》과《楚

辭》의 전통을 골고루 계승하고 兩漢의 민가와 五言詩로부터 새로운 내용과 형

식을 취함으로써 中國詩歌 발전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 성취는 兩漢과 南北朝

에서 唐代에 이르는 중국詩歌 발전사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하

겠다.그가 남긴 80여 편의 詩歌作品 중 女性을 주제로 한 작품에는 여인 形象이

색다르게 연이어 나타난다.曹植은 여인형상과 여인의 슬픔,혹은 여인에게 흠모

하는 심정을 통하여 이상추구에 열망을 표현하고자 했으며,다른 한편으로는 여

인의 슬픈 처지를 비유하여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간절히 하소연하고 있다.

이들은 제각기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고,풍부하고 심미적인 깊은 含意를 지니

고 있다.女性을 주제로 한 曹植의 작품을 內容上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

다.88)

첫째는 성년이 되어도 시집못간 여인의 슬픔 <美女篇>,<雜詩 南國有佳人>등

둘째는 시집은 갔으나 홀로 독수공방하는 여인네의 슬픔<七哀詩>,<雜詩 西北

有織婦>,<閨情 一> 셋째는 시집가서 아이를 갖지 못해 버림받은 여인의 슬픔

을 <棄婦篇>,<出婦賦>,<浮萍篇>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성년이 되어도 시

집 못간 여인의 슬픔을 반영한 전형적인 작품인 <美女篇>에서 曹植의 작품 중

에 등장하는 여인은 용모가 출중하고 재능이 넘치는 形象과 홀로 깊은 규중에

기거하는 여인네의 슬픈 形象과 서로 모순되는 구성은 일종의 깊은 애처로운 美

로 다가온다.

曹植의 작품 중에는 美女의 형상을 묘사한 양가집의 아리따운 딸의 아름다움에

서부터 남몰래 한숨 지며 청춘을 보내버린 여인의 슬픈 모습이나,마치 복숭아꽃

처럼 예쁜 남국의 미인,인생의 중년기에 버림받은 여인네의 형상,바라볼 수는

있으되 이룰 수 없는 洛水女神의 슬프고 애처로운 여인 道殊의 형상,남편의 총

애를 잃고 가슴속에 한 맺힌 여인의 형상,오직 남편이 마음을 돌이키기만을 바

라는 思婦의 형상 등 이러한 여인들의 각각의 모습들을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88) 裴登峰.張音, 〈曹植作品中女性美的象征意義〉, 青海民族学院学報, 1994年 第4期, pp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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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작품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묘사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曹植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美女들의 외적인 아름다움은 객관적 요구에 부합하

는 것으로서 원초적인 자연스런 아름다움과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끼도

록 하고 있다.여기에서 말하는 외형적인 아름다움이란 주로 시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여성의 자태나 용모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다.특별히 용모 방면은 피

부나 수려한 머리카락,하얀 이,눈썹 등이 직접적으로 눈에 비치는 형상을 말하

는 것이다.어찌 보면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美女가 본래 아름다움을 간직 하

고 있거나 모종의 審美的인 속성을 타고 났거나 잠재적 기질을 타고 났는지 모

른다.曹植은 美女의 아름다운 형상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審美的인 희열감을 느

꼈을 것이며 또한 자아실현의 기쁨도 느꼈을 것이다.이처럼 曹植은 자신을 여인

에 비유하여 총애를 잃은 슬픔을 노래하기도 하였다.여인의 형상을 창조하는 데

서 알 수 있듯이 曹植은 여인들을 통하여 삶의 고통에 대한 발산과 보상의 대상

으로 삼았다.또한 曹植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본시 선천적인 미인일

뿐 아니라 내적인 우아한 기품과 생동감이 넘치며 게다가 인간미가 돋보이는 여

인들로서 다른 작품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建安時期에는 女性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다수 출현하게 되는데,그 흥성 원인

으로는 漢代에 유행했던 經學의 쇠퇴로 인한 사상의 해방에서 文人들은 자유롭

게 남녀지간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소재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점을 들 수 있다.둘째로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동정심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서 당시 불행한 처지의 女性들이 文人들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詩文 창작

활동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셋째는 女性관에 대한 변화와 女性의 사회적 지

위의 개선으로 인해 文人들은 여인들을 찬미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女性을 주제로 한 작품들은 당시 사회적 변화와 사상적으로 자유로운 상

황에서 文人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며 발전해 갔다고

할 수 있다.여인의 형상을 창조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曹植은 여인들을 통하여

삶의 고통에 대한 발산과 보상의 대상으로 삼았다.

종합해 보면 曹植의 작품 중에서 여인의 형상은 外的,內的인 美를 모두 겸비하

고 대부분의 내용이 비극적 운명이다.재능이 출중하고 운치가 있고 호방하나 그

에 맞는 포부와 재능을 펼칠만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비극적인 운명으로 끝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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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曹植 年譜>

-漢 獻帝 初平 3년(192)

192:1세 출생,당시 曹丕는 6세.

-漢 獻帝 興平 2년(195)

195:4세 이복동생 曹彪 출생

-漢 獻帝 建安 (196~219)

196:5세 친어머니 邊氏가 정실부인이 됨.

197:6세 큰형 曹昻이 張繡에게 살해됨.9월 曹操가 원술을 공격하여 승리함.

202:11세 詩,辭,賦 10만 자를 외움.

204:13세 曹丕가 원희의 아내 견씨를 자신의 소유로 함.

205:14세 鄴땅으로 이사 간 것으로 추정됨.

206:15세 甄氏가 曹叡를 낳음.

210:9세 鄴에 동작대를 세움.曹操가 여러 자식을 다 데리고 동작대에서 각각
시를 짓게 하자 曹植이 즉시 시를 써냈는데 매우 볼만하여 曹操가 기특 하
게 여김.

211:20세 平原侯에 봉해짐.曹操를 따라 서쪽으로 마초를 정벌하러 가서
관중으로 들어갔고 또 북쪽으로 양추를 정벌하러 가서 안정까지 감.

<公燕>,<송응씨>,<증정의 왕찬>이 시기에 쓰여 진 것으로 보임.

214:23세 임치 후로 봉해짐.조조가 손권을 공격하러 가면서 曹植을 유수로
명하여 업을 지키게 함.이때 정의,정익 등과 가까이 사귐.2~3년 후에
曹丕와 왕위를 다툼.

215:24세 <증왕찬> 이 시기에 쓰여 진 것으로 추정됨.

216:25세 <증서간> 이 시기에 쓰여 진 것으로 추정됨.<여양덕 조서>를 씀.

217:26세 10월에 曹丕가 태자가 됨.이 무렵부터 방자한 행위가 날로 더해가고
曹操의 총애는 점차 사라짐.왕찬,서간,진림,응창,유정이 모두 죽음.

219:28세 조조가 曹植을 남중랑장으로 임명함.가을에 측근 양수가 피살되자
불안이 날로 더해짐.<공후인>,<백마편>,<명도편>,<해로행>,<미녀
편>을 지음.

220:29세 曹操가 66세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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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魏 文帝 黃初 (220~226)

220:29세 10월에 曹丕가 왕위를 계승함.11월에 정의,정익이 피살됨.이후
曹植과 여러 제후들은 각각 봉지로 떠남.

221:30세 안향후로 좌천됨.이 때 참소를 받아 낙양으로 감.

222:31세 4월 식읍 3천5백호의 견성 왕이 됨.낙양으로 조회하러 감.

223:32세 둘째 형 조창이 6월에 낙양에서 급사함.정월에 낙양에서 조회하고
7월에 견성으로 돌아감.7월 후에 옹구 왕으로 봉해진 것으로 보여 짐.
<증백마왕표>를 지음.

225:34세 12월에 曹丕가 원정 갔다 돌아오는 도중에 옹구에 들러 曹植을
만나고 식읍 5백호를 더 내려줌.

226:35세 4월에 曹丕가 병이 나 5월에 46세로 사망함.태자 曹叡가 왕위에

오름.<삼양시>,<종갈편>,<당장욕고행>을 지음.

-魏 明帝 太和 (227~232)

227:36세 봉토가 중의로 바뀜.<투계>를 지음.

228:37세 다시 옹구로 봉토가 바뀜.明帝인 曹叡가 촉 땅이 압력을 받아
장안으로 행차했다가 4월에 낙양으로 돌아옴.행차 중에 明帝가 죽었다는
말이 나돌아 여러 신하들이 曹植을 옹립하자는 의견 <구자시표>,<희
우>지음.

229:38세 12월에 동아 왕으로 봉해짐.

230:39세 어머니 邊氏가 죽음.

231:40세 황족간의 교제가 부자유스러워 서로 소원함을 근심 <구통친친표>를
올림,

232:41세 정월 여러 제후가 낙양에서 조회함.2월에 진왕으로 봉해줄 것을
요구함.11월에 사망함.시호를 思라 함.아들 曹志가 그 뒤를 이음.

<우차편>,<하선편>을 지은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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